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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사회복지 홍보논의 그룹(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에서 18개월간 

300여 명의 홍보담당자가 380여 건의 글을 쓰며 사회복지 홍보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홍보

담당자에게 가치있다고 판단하는 글을 분야별로 모아 선별했습니다. 사회복지 홍보에 대한 

일방적인 방향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홍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취사선택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책입니다.

'사회복지 홍보를 말하다'는 'PR과 미션', '홍보물 편', 'IT도구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홍보를 말하다' 책을 만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집단지성'입니다. 기관 내에 홍보담당자가 혼자 일하는 현실에서 함께 고민을 나

누거나 조언을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 현실입니다. 같은 업무를 맡은 사람이 모여 비슷한 눈높

이에서 논의한 글이 홍보담당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논의

의 수준이 낮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지도'입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페이스북의 특징 덕분에 전국에 홍보에 관심

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아 소개하는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홍보 안에서도 특

정 분야를 잘 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분을 세워드리고 서로 소통하도록 지원합니다. 노하우

(Know How)와 함께 노후(Know Who)를 앎으로 지식지도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현실확인'입니다. 사회복지 홍보업무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비판적인 이야기에 대한 실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럼

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이겨낸 사례를 찾아 대안을 모색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사례공유'입니다. 홍보담당자가 뜻은 있되 방법을 몰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전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홍보 사례를 공유함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

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자신의 경험, 생각을 공유해주신 많은 사회복지기관 홍보담당 선생님과 다양한 자리에서 도

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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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사용에 대한 설명

· 이 책의 형식은 PDF 파일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 대부분 단말기에서 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단말기에서 PDF 파일이 기본적으로 읽어지나 혹시, 읽히지 않는

다면 여러분의 단말기로 Adobe Reader 다운로드(http://get.adobe.com/kr/reader/)에 

가셔서 기기에 맞는      Adobe Reader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Adobe 

Reader 이외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링크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드로이

드 운영체체 단말기인 경우 기본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링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밑줄 친 글은 링크입니다. 해당하는 쪽으로 이동하거나 외부링크로 이동합니다. ex) 

http://www.socialprism.co.kr

· 링크 중에 페이스북으로 연결되는 링크는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말

기의 특성상 특정 링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접근하지 못하는 링크가 

있다면 컴퓨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날짜를 누르시면 원 글로 이동합니다.

·      아이콘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유튜브 등 외부 

링크로 이동합니다. 인터넷의 접속상황 또는 접속강도에 따라 동영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

니다.

  ex) 

http://get.adobe.com/kr/reader/
http://www.socialprism.co.kr
http://www.youtube.com/watch?v=-O6PUhe1Owc
http://www.youtube.com/watch?v=-O6PUhe1O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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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일

1. 기관 웹사이트는 브로슈어다?

체인지온과 친구가 아닌 분들을 위해 공유해 봐요.

2011년 6월 22일

김종원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웹사이트는 브로슈어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대세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기관의 웹사이트가 브로슈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지기관이 만들 수 있는 고급 콘텐츠가 쌓여있

는 창고, 아카이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어떤 형태로도 좋습니다.

'웹사이트는 브로슈어다!' 이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네요. 저에

게는 너무 충격적인 주장 같아서요. 정말 그런가? 웹사이트가 그 정도 

기능 밖에 못할까? 체인지온 사이트는 브로슈어가 아닌데……. 콘텐츠 

창고인데……. 희망제작소도……. 문촌7사회복지관도……. 서대문장

애인복지관도……. 숭의복지관도……. 그리고 제가 모르는 많은 기관

의 사이트도…….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너

무 과하다 보니 다른 기관들이 그 주장대로 브로슈어처럼 쓸까 걱정입

니다.

김종원 전재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브로슈어 기능 

밖에 안 되는 기관 웹사이트가 많은데 지향점까지 '브로슈어다.'라고 

하는 주장에 제가 예민해 졌나봐요. 기관마다 몇 백, 몇 천만 원짜리 브

로슈어를 만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ChangeON:소셜시대, 홈페이지는 브로슈어

다

홈페이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의 등장, 웹2.0과 웹3.0이 등장하면서 홈페이지

의 기능과 인식은 매우 변화되었습니다. 단지 제작 주체

전재일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결합하는 웹사이트의 필요성. 소통

하는 공간으로서의 웹사이트 전환! 공감이 되네요.

전재일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반화할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실

제로 브로슈어의 기능 밖에 못하는 기관 웹사이트들이 많다는 것이 문

제죠. 조금 더 사고의 전환을 하고, 여유가 있다면 분명 기관 웹사이트

도 충분한 소통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http://www.facebook.com/jaeil.jun?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69984966397817/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changeon.org/17645
http://changeon.org/17645
http://www.facebook.com/jaeil.jun?fref=ts
http://www.facebook.com/jaeil.jun?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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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웹사이트는 브로슈어다?

김종원 '소셜시대, 홈페이지는 브로슈어다.' 글을 쓰신 성재민 선생님

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존의 홈페이지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홈페이지가 여러 소셜

미디어 채널을 담는 그릇으로서, 소셜허브로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말

을 이후 포스팅에서 하려다 보니 여기선 그 점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앞으로의 글도 기대됩니다.

전재일 맞아요. 저도 고석우 선생님과 그런 이야기했어요. 김종원 선생

님이 지향하는 기관 웹사이트이어야 하는데, 많은 기관의 사이트가 그

냥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이런 페이스북

을 통해서 공유하고 뜻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다 보면, 분명히 

더 개선되고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고석우 김종원 선생님. 저는 지향점이 '브로슈어다.'가 아니라 현재까

지는 소통이 부족하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기관 웹

사이트를 생각하면서 소통을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기관 웹사이트

가 브로슈어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연동 등 소통의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기완 브로슈어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것 같은데요. 다들 잘 이해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jaeil.jun?fref=ts
http://www.facebook.com/carpediemkosuk?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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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정

2. 자유로운 소통이 핵심인 웹사이트

김제시노인복지타운 웹사이트를 개편하려합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

다. 기관 웹사이트는 소통이 핵심이란 생각에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SNS가 기반이 되는 웹사이트로 탈바꿈하거나 자유로운 소통이 일어나는 카페 

또는 블로그로 사이트를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2년 2월 7일

서재민 노인복지타운의 웹사이트. 은은정 선생님. 기관 웹사이트에 접

속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어떤지요? 그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어떤 것을 제공받고 싶어 하는지요? 그리고 SNS가 기반이 된다면 그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무엇을 제공받고 싶어 하는

지요?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을까 싶네요.

웹사이트 개편을 통해 소통, 후원, 자원봉사, 정보제공 중에서 무엇을 

주된 내용으로 삼을 생각인지요? 그리고 주된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어느정도 가닥이 나오지 않

을까요? 함께 고민해 봅시다.

고한용 저희는 '황금알을 낳는 사람들'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합니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 웹사이트에 대한 거부감

이 심해서요. 결국은 사람인데 사람이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우선일 것 

같아요. 웹사이트든 카페든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입니

다. 기관 페이스북도 그렇지요. 결국은 사람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문제인 듯해요. 저는 복지관 웹사이트에서 복지를 없애고자 노력했습

니다.

박승용 복지관 웹사이트에서 복지를 없애고자……. 느릿하게 저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철 서재민 선생님 말에 적극 동감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에

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접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웹사이트를 통해 어떤 결과물이나 성과가 필요한지…….

소통은 누구와 어떤 소통을 원하는지, 그 대상자가 기관 웹사이트를 통

해 소통을 원하는지, 소통 내용이 웹사이트를 통해 이룰 수 있는지, 또

한 그 내용이 외부로 다 공개되어도 되는 내용인지 등을 고려하셔야 할 

듯합니다.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는 단순히 툴(Tool)일 뿐입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이야기 나눌지 기획하고 그를 담아낼 그릇인 툴

을 찾아도 좋을 듯합니다. 웹 기획부터 먼저 하시면 큰 도움이 될 듯합

니다. 김종원, 신철민 선생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듯합니다.

http://www.facebook.com/Geung2?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287513997978246/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harubangu?fref=ts
http://www.facebook.com/jeonjuwelfare?fref=ts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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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로운 소통이 핵심인 웹사이트

서재민 고민 중인데 쉽지 않네요. 저도 웹사이트에 노출되는 복지관을 

조금 탈피하고 싶은데 툴의 제약 때문에 쉽지 않네요. 지속적인 담당자

의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서재민 장윤정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블로그 꽤 좋습니다. 단순해 보

이면서도 절대 단순하지 않네요. 보기도 좋아요. 마음에 드는군요.

박용득 노인복지타운 웹사이트 방문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조금

은 다를 듯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면 SNS 진입장벽이 높아서 (생

소한 단어들 때문에 어려우시지 않을까) 그냥 일반적 웹사이트가 나을 

듯싶어요. 일단 대상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장윤정 지난주에 희망 블로거 교육에 다녀와서 느낀 점은 기관 웹사이

트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서버비, 관리비 대비해서 정보를 올리

거나 공유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 좋은 툴만 알고 있다면 티스

토리 블로그에서 웹사이트 기능 정도를 담을 수 있겠어요. 블로그에 글

을 올리면서 느낀 점인데, 웹사이트는 포털에 콘텐츠 검색이 안 되잖아

요. 그런데 블로그에 올린 내용은 제목부터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검색

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네이버에서 웹사이트 검색해서 오는 

유입율이 80% 가까이 되는 듯 한데 티스토리는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기술만 잘 익힌다면 무료로,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쉽게 하

면서 검색을 통해 노출도 쉬운 블로그를 활용하는 사이트를 강력히 추

천합니다. 저도 나중에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블로그는 따로 앱 안 만

들어도 네이버, 다음 등에서 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관리도 쉽고, 이

용자들이 접속도 쉬운 그런 강점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모바일 웹사이

트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어서 좋을듯 해요. 티스토리 블로그로 만들었

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 하나 소개합니다. 링크:국민

이 설계하는 대학 웹사이트

장윤정 그렇죠. 저도 많이 배우고 싶은데 기초가 부족해서 그냥 카테고

리 짜는 블로그라도 잘 해보려고요. 교육 자료도 좋습니다. 슬라이드에

서 소개해 준 사이트들을 활용하면 소셜적인 블로그, 웹사이트를 꾸미

는 데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슬라이드: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시대 살아가기

전진호 장윤정 선생님. 요즘엔 티스토리나 설치형 블로그를 제작하는 

웹디자인 회사도 있지 않나요? 어쨌거나 고정관념 때문에 메뉴 글씨를 

무진장 작게 하는데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메뉴도 최대한 단순화하고

요.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Norangbokjisa?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peoplechange.kr/
http://www.peoplechange.kr/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tdreamtree.org/13070
http://www.facebook.com/chinho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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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로운 소통이 핵심인 웹사이트

서재민 그렇죠. 저도 제 개인적인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장윤

정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블로그는 전문적인 블로그라서 그림의 떡

이네요. 손을 많이 봐야 저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블로그 만들기 

쉽지 않아요. 제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그냥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

요. http://coolkiss.blog.me/

장윤정 그렇죠. 저도 기초가 부족해서 그냥 카테고리 짜는 블로그라도 

잘 해보려고요. 교육 자료도 좋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소개해준 사이트

들 활용해보면 소셜적인 블로그, 웹사이트 꾸미는 데 도움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기관 웹사이트는 아무

리 열심히 글을 써도 노출이 안 된다는 점! 블로그가 웹사이트보다 얻

어 걸릴(검색어 통해 관심 갖게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슬라이

드:SNS시대 희망을 쓰는 블로거가 온다

장윤정 티스토리 자체가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붙여서 저렇게 꾸밀 수 

있다고 해요. 설치형 워드프레스는 어렵잖아요. 지금 제 블로그에도 쉽

게 라이브리 정도는 그냥 메뉴 설치만으로 붙였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남기네요. http://jjeongajjang.tistory.com

은은정 아! 저는 이 그룹이 참 좋아요. 가장 말단 담당자인 저는 기관 

웹사이트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페나 블로그 형식으로 운영

하는 것이 관리도 쉽고 접근도 쉽고 소통을 기반으로 최적의 체제를 구

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높은 분들의 생각과 조율이 

필요하여 잠시나마 이런 의견을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바

로 옆에 있으셨으면 침을 튀기시며 설명해주셨을 서재민 선생님!) 의

견 내주신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웹사이트 개편을 위한 2차 모임이 목

요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그때까지 지속적인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인철 장윤정 선생님이 보여주신 블로그는 아무래도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손을 조금 보신 듯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좋은데 기관 윗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고려사항이 될 듯하네요. 

어르신들이 블로그는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요.

최인철 저는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 1개(http://isori/net) 리

뉴얼하는데 기획만 3개월 넘게 걸린 듯해요. 이용자 욕구조사하고 전

문가 자문 듣고 내부 의견수렴하고 기존 사이트 로그분석하고……. 잘 

기획하시길 바랍니다.

김종원 어르신 복지관 웹사이트는 어르신이 꼭 글 쓰고 댓글을 달아야 

할까요? 다신다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않는다면 어

떻게 해야 할까요?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coolkiss.blog.me/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scribd.com/full/80246334?access_key=key-1xyezbpmhp9iji93jb3w
http://www.scribd.com/full/80246334?access_key=key-1xyezbpmhp9iji93jb3w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jjeongajjang.tistory.com
http://www.facebook.com/Geung2?fref=ts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isori/net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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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로운 소통이 핵심인 웹사이트

장윤정 문촌7복지관 내용이 좋더라고요. 글:나눔친구 인터뷰 1탄 - "

나는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나눔친구" 생각 하나 더 추가합니다. 어

르신 분들 연결을 위해 웹사이트, SNS를 교육해 드리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페이스북하신다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그러실 때 있거든요. 미국서도 50~60대 할머니들이 페이스북을 점점 

많이 한다고 해요. 멀리 떨어진 손자들 소식 보려고 말이죠. 노인, 장애

인, 누구는 온라인과 멀다……. 그것보다는 좋은 것 함께 쓰게 해보자

는 태도도 괜찮은 듯합니다.

최인철 노인복지관의 대상자는 노인이지만 노인복지관 웹사이트의 대

상자는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김종원 지역의 주민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장년들이 어르신을 생각해

볼 만한 콘텐츠로 가득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에 대해 다르게 생

각하고 어르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짐을 생각하는 콘텐츠로 가득하

다면 어르신 복지관의 웹사이트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김종원 어르신을 자연스럽게 돕는 아저씨 이야기, 어르신을 위해 무언

가를 하는 슈퍼 아주머니 이야기, 어르신에게 인사 잘하는 아이들의 이

야기, 마을을 위해 눈이 오면 어김없이 청소하시는 할아버지 이야기, 3

대 4대가 어울려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 등.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들

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덕 저도 웹사이트 개편에 대하여 고민 중이었는데 김종원 선생님

의 생각에 적극 찬성합니다. 도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닐까요?

정승창 기관 웹사이트를 개편 후 현재 6개월정도 다음 카페를 사용 중

에 있습니다. 디자인보다는 복지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중심으로 만

들어가기 위해 다음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비용 문제도 있고 다른 

담당자가 홍보담당을 해도 손쉽게 수정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물론 포

털 카페나 블로그를 사용할 경우 감수해야 할 점도 분명 있습니다. 기

관의 대표성, 기관만의 개성 있는 웹사이트, 다양한 SNS기능 구현 등

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전에 전제해야 할 점은 기관 직원의 참여

입니다. 웹사이트에 기능을 아무리 담아 만들어도 동료들이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동료들과 어떻게 웹사이트 

내용을 만들어 낼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참여를 

이끌어내실지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mc7sw.or.kr/zbxe/project1/182013
http://www.mc7sw.or.kr/zbxe/project1/182013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samsanwelfare?fref=ts
http://www.facebook.com/slgi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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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

기관 웹사이트는 어떤 분이 관리하시나요?

담당자가 유지보수업체와 관리

사회복지사가 담당 업무로 관리

16표

11표

2011년 6월 15일

3. 기관 웹사이트 관리 주체

김종원 유지보수업체가 관리해주던 웹사이트를 개편하면서 사회복지

사가 담당하는 업무로 바꿨습니다. 웹사이트 관리 방법을 블로그, 미니

홈피 관리하듯 바꿨지요. 매달 10만 원씩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까웠습

니다. 관련해서 썼던 글입니다. 글:기관 스스로 관리하게 해주는 관리

자 페이지

김종원 최인철 선생님. 질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설치형 웹사이트

(XE 엔진, 킴스큐, 위드프레스 등) 포털 블로그, 카페로 기관 웹사이트

를 만드는 것을 환영합니다. 기관 웹사이트 제작의 핵심은 얼마나 기관

에 적합한 웹사이트를 만드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글:기관 웹사이트 제

작의 핵심은 얼마나 기관에 적합한 웹사이트를 만드는가에 달려있습

니다 콘텐츠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데 현실은 틀과 꾸미기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용, 시간, 수고가 너무 아깝습니다.

조영민 담당자도 유지보수에 함께 참여합니다. 유지보수업체에 맡기

면 시간이 오래 걸려 담당자가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한용 보수업체를 통해 관리했으나 소통이 적어 카페와 SNS로 개편

을 진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인철 김종원 선생님. 카페 글 봤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최근에 

블로그 기반으로 기관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비영리 기관들이 늘어나

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관리의 편리성과 정보노출을 위해서라고 생각

합니다. 블로그 기반의 웹사이트와 으레 웹사이트에 대한 비교는 어떠

신가요?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68303953232585/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cafe.daum.net/cswcamp/1wEY/507
http://cafe.daum.net/cswcamp/1wEY/507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cafe.daum.net/cswcamp/1wEY/260
http://cafe.daum.net/cswcamp/1wEY/260
http://cafe.daum.net/cswcamp/1wEY/260
http://www.facebook.com/cho1802?fref=ts
http://www.facebook.com/harubangu?fref=ts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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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

기관 웹사이트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시나요?

기관 웹사이트로만 운영

기관 웹사이트 + SNS

기관 웹사이트 + 블로그 + SNS

블로그 또는 카페로 운영

13표

11표

2표

2표

2011년 6월 15일

4. 기관 웹사이트 형태

조영민 조만간 기관 웹사이트+SNS+모바일 웹사이트+카페+블로그를 

운영합니다.

섬소나이 현재는 웹사이트로 형태로만 운영하고 있지만 SNS 기능을 

추가하여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이나라 웹사이트+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SNS를 추가할 예정

입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웹사이트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자수가 많지 

않아 SNS를 통해 기관 웹사이트 방문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68304136565900/
http://www.facebook.com/cho1802?fref=ts
http://www.facebook.com/sumsonai?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withjesus12?fref=ts
http://www.facebook.com/yh6738?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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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복지기관 대표 사이트로 어떤 도구가 가장 좋을까요?

블로그(무료)

블로그형 웹사이트(유료)

온라인 카페(무료)

기존 웹사이트(유료)

페이스북 페이지(무료)

10표

9표

5표

2표

2011년 8월 3일

5. 기관 대표 웹사이트 형태는?

김종원 유료 블로그형 웹사이트는 XE엔진(구 제로보드), 텍스트큐브 

등과 같은 도구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원래 소스는 무료인

데 기관의 상황에 맞도록 변형과정에 비용이 듭니다. 검색하시면 어렵

지 않게 관련 웹사이트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만들면 

기능 좋고, 저렴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손정원 도구보다는 관리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어느 도구를 사용

하든지 기관에서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한다면 좋겠네

요.

단, 제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느꼈을 때는 검색창에 기관 이름을 넣고 

유료 웹사이트가 안 뜨고 무료형 카페나, 블로그가 뜨면 신뢰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조용진 유료 블로그형 웹사이트는 어떤 타입이죠? 저희 복지관도 웹사

이트 개편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따

로 도메인을 사고 티스토리를 운영하는 형태인가요? 관리자 기능을 강

화한 웹사이트 형식인가요?

정지선 블로그형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친한 지인에게 부탁해서 공

짜로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namuwithtimothy?fref=ts
http://www.facebook.com/jocnet?fref=ts
http://www.facebook.com/creep0904?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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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6. 기관 웹사이트 유지보수 비용

복지관 웹사이트를 조금 수정해야 해서 2년 전에 리뉴얼 해준 업체에 견적을 여

쭤봤더니 너무 비싸네요. 그냥 텍스트만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가? 혹시 비용이 저렴한 유지보수업체 아시면 소개 부탁할게요. 카드 결재되는 

곳이면 더욱 환영합니다.

2011년 8월 10일

신수정 전진호 선생님. 웹페이지 텍스트(표, 사진 있는 페이지도 있고 

텍스트만 있는 페이지도 있어요) 8개 수정, 게시판 1개 추가, 메인 화

면에 배너추가, 시스템 오류(자원봉사 신청 메일 안 오는 것 같은 오류 

4개) 해서 70만 원 정도 말씀하시네요. 

신수정 평소 유지보수는 매달 정액제로 진행하니까 왠지 돈이 아까운 

듯해서 안 했더니 이렇게 뭉게뭉게 커졌네요. 장윤정 선생님. 오늘 하

루 동안 다른 업체 비교해 보니 기존 업체가 비싼 편이 아닌 듯하네요. 

아! 관장님께 이 페이스북 댓글을 보여 드리며 말씀드려야겠네요. 감

사합니다.

장윤정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리 큰 비용은 아닌 듯해요. 사회

복지 홍보예산 대비 많은 것이죠. 업체는 알아보셔도 비슷할 것 같아

요.

전진호 어떤 것을 수정해야 하는데 얼마 정도 불렀는지 여쭤 봐도 될까

요?

최인철 평소 유지보수 계약은 안 맺으셨나요? 유지보수가 되어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 + 추가분만 비용지급하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아무 계

약이 안 되어있다는 조건하에서 비용을 보면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은 듯

합니다.

페이지 수정은 으레 이미지로 많이 하기 때문에 수정과 새로 만드는 것

은 같은 수준. 일반 텍스트 수정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미지보다는 텍스트로 웹사이트 제작을 하시는 것이 추후 변경 및 관리

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서재민 원래 리뉴얼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저희 기관은 리뉴얼 할 때 100만 원 넘게 들였던 것 같습

니다. 70만 원이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렴하다고 보입니다.

http://www.facebook.com/jjakdegi?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91613704234943/
http://www.facebook.com/jjakdegi?fref=ts
http://www.facebook.com/jjakdegi?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chinhochun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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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관 웹사이트 유지보수 비용

이옥겸 신수정 선생님, 재능기부를 활용해 보세요. 대학생들이나 직장

인 중에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봉사하는 단체나 모임이 있는 것으

로 압니다. 당장 누구냐 물으시면 아는 사람은 없고요. 일전에 모 사회

복지단체에서 영상자료, 플래시 교육 교재를 만들기 위한 기획에 대학

원 원우들 8명이 참석해서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기관 

측 사정으로 중단되었기는 하지만요. 이런 분들을 찾아보세요. 아니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사이트에서 요청해 보시

는 것은 어떨까요?

박대하 이옥겸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 사이트 VMS 담당자입니다. 재

능 기부를 받는 것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이 

있지요

그러나 한편 원하는 수정사항이라든가 개발에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는 오류에 대한 사후관리가 곤란한 점. 또한 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

에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선결해야 

할 점이 넘쳐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회성 웹진 등을 제작하거나 홍보를 위한 안내문 디자인을 요청하는 

정도는 쉽게 요청할 수 있겠으나 상시 운영해야 할 기관 웹사이트에 대

한 수정 작업을 자원봉사자에게 맡기는 것은 담당자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소스분석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겠지

만 VMS는 중급 기술자가 소스분석에만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니 자

원봉사자에게 재능기부를 요청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을 드릴 수도 있

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비용을 지불하시

는 것이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http://www.facebook.com/soyacom?fref=ts
http://www.facebook.com/rabsterism?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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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준

8. 기관 웹사이트 트래픽 초과 문제

혹시 트래픽 용량이라고 하나요? 얼마나 쓰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 복지관 

웹사이트가 신규채용나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면 트래픽 초과로 닫혀버리더군

요. 관리업체에 풀어달라고 전화하면 풀어주긴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용량을 

늘려야 할 것 같아서요.

2012년 5월 17일

박용득 예. 늘리세요. 구글어낼리틱스를 설치하시면 복지관 방문자 및 

페이지 뷰 등 알 수 있어요.

박용득 왜 큰 파일을 올리세요? 버겁더라도 게시판용 크기 (가로 800 

픽셀미만)로 줄여서 올리세요.

김종원 장기적으로 보면 트래픽 용량을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살펴봐야 할 것이 용량이 큰 사진이나 동영상입니다. 특히 필요 

없이 큰 용량의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기관 웹사이트를 지금 들어갔는데 첫 화면에 사진 앨범이 보이잖아요. 

이 녀석이 작아 보이지만 올릴 때의 원본 크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큰 

용량 그대로 접속한 사람들에게 항상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듯합니다. 트래픽용량을 늘리거나, 사진 앨범을 

빼거나 한두 가지 사진만 보이게 개편하거나……. 그 사진앨범 때문에 

기본트래픽의 80% 정도를 그냥 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원 기관 웹사이트에 이런 사진이 올라가 있네요. 5220 * 3762 

사이즈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큰 사진을 웹사이트에 안 올리는 것이 좋

습니다. 작게 변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이 메인 페이지에 작

게 보이지만, 용량 그대로 다운받는 것이지요. 메인 페이지에 보이는 

사진앨범 8개 중에 4개 정도가 이렇게 큰 사진이네요. 

조영민 저희는 약 30%정도 차지하는 것 같던데요. 트래픽을 충분히 

쓰셔야 합니다. 어차피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조영민 원본사진을 그대로 올리셨구나. 저도 관리자인지라 사진 크기 

줄이는 매뉴얼을 올려 지금은 안정화됐지만 초반엔 제가 다 다시 올렸

던 수고로움이 있었죠.

남궁준 그러네요. 저도 확인 안하고 직원이 각자 올리는 것도 있어서

요. 다 확인해봐야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http://www.facebook.com/nkjun1?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355100481219597/
http://www.facebook.com/Norangbokjisa?fref=ts
http://www.facebook.com/Norangbokjisa?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cho1802?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cho1802?fref=ts
http://www.facebook.com/nkjun1?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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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관 웹사이트 트래픽 초과 문제

서재민 조영민 선생님처럼 해서 저희도 안정화가 되어있답니다. 제가 

관리자인터라 최대한 사진 용량을 싸이홈피 크기로 줄여서 올리지요. 

직원도 이젠 알아서 척척 올리네요.

이세희 저도 처음에는 제가 줄였는데 이젠 직원이 적당한 크기로 알아

서 잘 줄이네요.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2040521053&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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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

자문을 구합니다. 재단에서 아이소리 웹사이트와 재단 웹사이트 이렇게 두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초기에 두 웹사이트를 분리한 이유는 아이소리는 장애관련 포털 웹사이트로, 재

단 웹사이트는 재단 사업 소개로 역할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아이소리가 

포털보다는 교육정보제공으로 콘셉트가 바뀌었고요.

이번에 재단 웹사이트 리뉴얼을 진행하는데 사무국장님이 두 개의 사이트를 하

나로 합치라고하시네요. 저는 두 개의 목적이 다르고 내용도 상이해서 분리운영

하면 좋은데……. 그리고 사이트를 합치면 메뉴 및 구성이 복잡해지고 지저분해

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의견은 어떠신가요? 합치는 것이 나을까요? 분리하

는 것이 나을까요?

2012년 8월 14일

9. 재단 웹사이트과 서비스 웹사이트 통합 논의

김기정 개인적으로는 독립적인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이소

리 웹사이트만의 모습이 사라질까 걱정입니다!

최인철 김종원 선생님. 그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1. 재단에서 굳이 

두 개의 사이트를 운영할 필요가 있냐? 2. 합치면 비용절감? 3. 아이

소리가 파라다이스에서 하는 줄 모른다. 제가 이해한 이유는 세 가지입

니다. 그런데 2번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인철 물론 까라면 까야죠. 사실 재단 웹사이트 TF는 다른 멤버고 그 

팀에서 제가 아이소리 리뉴얼을 담당했으니 물어보더라고요.

그 멤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율은 가능합니다. 

저는 의견과 아이디어 등만 드리고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의 이유라면 메뉴도 앞쪽에,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도 조금 더 많이 드

러나겠죠? 사실 지금 아이소리에도 예전보다는 재단을 많이 드러내기

는 했습니다.

김종원 분리의 이유는 최인철 선생님께서 적어주셨잖아요. 반대로 통

합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 목적을 알아야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원 사무국장님 의견을 이길 수 있으신가요? 없다면 까라면 까야지

요. 하나의 웹사이트로 만드신다면 어떤 웹사이트 형태가 좋으신가요? 

저는 네이버나, 다음, 희망제작소 형태가 좋아요. 기관소개는 아예 구

석에 넣고요. 서비스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지요. 아마 사무국장님은 

기관 소개를 앞으로 내밀으라고 하실 텐데 그것을 조율해야 하겠지요.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isori.net/
http://paradise.or.kr/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397845810278397/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569709208&fref=ts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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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단 웹사이트과 서비스 웹사이트 통합 논의

최인철 다음세대재단 사이트를 아이소리 리뉴얼 시 많이 참고했지요. 

그러나 사업이 브랜드화 및 변경우려가 있어 적용은 못했고요.

사무국장님의 이야기는 사이트 주소 등을 하나로 통합하라고 하셨어

요. 선생님의 의견은 현 아이소리에 파라다이스 로고를 넣고 링크형식

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단에 연결은 해봤지만 위로 끌어올

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형식은 사이트 통합이 아니라고 느끼실 듯합

니다. 의견 또는 지시대로 하면 링크: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형태로 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메인화면 구성은 다시 잡아야겠습니다.

최인철 방금 급하게 논의하고 왔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

소리'는 활성화되었는데 재단에 안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룹차

원에서도 예전에는 재단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다가 요즘은 홍보하고 

하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이트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이라 설득이 힘드

네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하니 어떻게 설

득작업을 들어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김종원 아이소리가 그런 형태이기는 한데……. 이런 형태는 어때요?

링크:아이티캔어스 오른쪽 위에 보면 다음세대제단이라는 로고가 나

오고 왼쪽으로 하는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소

리를 조금 바꾼다면요? 그러면 웹사이트를 통한 사업 확장과 함께 브

랜드를 지킬 수 있을 듯한데요. 타협안이죠.

김종원 박용득 선생님께 한번 물어봐도 좋을 듯합니다. 한국사회복지

사협회 웹사이트와 복지인의 마을 웹사이트 통합 과정에 박용득 선생

님께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전진호 저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두 개로 나뉘어야 하는 목적은 뚜렷하

다고 봅니다. 다만 두 개 사이트의 색깔이 불분명하다는 느낌이 있다보

니 그런 것 같아요. 아이소리 메인화면을 약간 수정한다면 가능할 듯합

니다만 조심스러워요.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elfare.net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itcanus.net/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chinho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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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희

직원이 복지관 웹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웹 접근성 기준에 맞게 기관 웹사이트를 변경하려다가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했

습니다. 직원은 과연 기관 웹사이트를 잘 활용하나? 왜 기관 웹사이트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지 않는지 알아보려면 직원에게 무엇을 물어보아야 할까요?

2012년 4월 10일

10. 직원이 기관 웹사이트를 활용하도록 돕는 방법

김종원 제가 사용한 방법은 기관 웹사이트에 재미난 글이 많도록 노력

을 많이 했어요. 특히 업무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지도록 부탁했어요.

또 팀별로 글 쓰는 게시판을 3개씩 줬지요. 그리고 계속 설득했어요. 

글을 웹사이트에 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끝없이 설명했지요. 또 잘하

는 팀, 직원에게 부탁해서 그 에너지를 기관 웹사이트까지 넓혀달라고 

했어요. 저도 보고 응원. 격려하고 싶다고요.

김지훈 직원의 게시물 중 베스트 게시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작업, 이

벤트-댓글왕을 찾아라, 자유게시판을 살리자 등의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현 우리 센터 직원은 주로 사업 사진이나 주간 식단 확인할 때 방

문하는 듯합니다.

노사랑채 인터넷을 켰을 때 제일 먼저 복지관 웹사이트가 뜨도록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보세요. 그러면 한 번씩이라도 관심을 갖고 활용하지 

않을까요?

http://www.facebook.com/egljh?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328353287227650/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jeehun.kim.16?fref=ts
http://www.facebook.com/jinyh71?fref=ts
http://www.facebook.com/noinlove.uiwang?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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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11.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기관 웹사이트에 표현

기관 웹사이트를 개편하고 '소통! 소통!'을 자주 외치고 확연하게 바뀐 점은 직

원이 애써서 노력한 사업들에 애정을 보이고 그 결과를 어떻게 이용고객과 지역

사회에 공유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기관 웹사이트에 들어

갔다가 발견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홍보담당자가 아닌 분들이' 이렇게 영

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릴 생각을 했다는 자체에 감격했어요. 계속 칭찬하고 

독려하면 홍보에 재미를 느끼실 것 같아요.

2012년 5월 10일

김종원 "직원이 애써서 노력한 사업들에 애정을 보이고, 그 결과를 어

떻게 이용고객과 지역사회에 공유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

다." 우와! 기관 웹사이트가 이런 콘텐츠가 모이는 장이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기관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보람

되시죠? 부럽습니다.

사랑을 나눠요! 통(通) 통(通) 벼룩시장

김기완 지속적이길 바라는 마음이죠.

고한용 보고 댓글 달았어요. 뿌듯하시겠어요.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350513625011616/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heart4u.or.kr/?c=4%2F32&uid=5687&PHPSESSID=59639f9fbb91e7f1397c79e0a1f0680d
http://www.heart4u.or.kr/?c=4%2F32&uid=5687&PHPSESSID=59639f9fbb91e7f1397c79e0a1f0680d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harubangu?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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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관 웹사이트 벤치마킹 및 변화 구성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웹사이트를 구경합니다. 우와 예쁩니다. 왠지 김종

원 선생님의 향기가 납니다. 일단 게시물의 어투가 읽는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

다. 슬로건과 일치하게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레이아웃이 깔끔하고 기관자랑은 

맨 뒤로 숨겨 놓았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다양한 정보가 많은 블로그를 찾아낸 

기분입니다. 글이 많은데도 자꾸 읽게 됩니다. 일단 맑은고딕 글씨체가 맘에 드

는가봅니다. 제가 즐겨 쓰는 글씨체거든요.

우리 복지관 웹사이트로 돌아옵니다. 리뉴얼이 시급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예 

업체 갈고 새로 만들고 싶습니다만 올해 아차차 재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담당 업무가 아니라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뒤바뀐 웹사이트 관리업체를 갈아엎겠다는 일념으로 데스노트를 작성중이십니

다. 조만간 멋지게 리뉴얼할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 리뉴얼은 제가 나서서 하긴 힘들어도 웹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주 

허접합니다. 그러나 시도만으로 일단은 만족합니다. 콘텐츠가 없으면 보낼 자료

가 없으니 부지런히 사업실시 결과를 기관 웹사이트에 올리라고 다시 또 담당자

들을 협박합니다. 

역시! '땡땡땡 복지관 (관장 땡땡땡) 땡땡팀에서는'으로 시작하는 글들이 난무

합니다. 보도 자료의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다시 또 협박합니다. 마음 짠한 감

동을 쓰자고…….

요즘 옆자리 홍보 담당 선생님은 관보편집으로 바쁘십니다. 감동이 있는 소식지

를 만들고 싶다고 사고의 전환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직원의 사고방식이 크리

에이티브하게 아주 조금씩이나마 변해가는 모습에 감동입니다. 시작일까요?

왠지 사회사업의 홍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하

지만 통상 기획홍보가 붙어서 한 팀안에 있는 의미를 유추해 봅니다.

홍보는 우리의 진심어린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고마운 마음. 그것이 없다면 

홍보는 그냥 실적의 일부를 장식하는 숫자 같습니다.

2011년 3월 18일

김종원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웹사이트. 부끄럽습니다. 그 때 나름 열심

히 만들었지요.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하고 논의하고 설득하고 ……. 지

금 다시 보면 안타까운 데가 많습니다. 다음에 웹사이트를 만들면 더욱 

소박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고민이 다른 선생님들의 고민입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

됩니다. 이렇게 깊게 고민하니 점차 가치를 만들어 내실 것이라고 기대

합니다.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48372781892369/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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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관 웹사이트 벤치마킹 및 변화 구성

김종원 링크: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웹사이트 기획노트

여기 들어가 보셨나요? 여기는 기관 웹사이트를 만들 때 고민했던 것, 

소통했던 것을 모아놓은 게시판입니다.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모아놓은 곳입니다. 기능에 관해서는 옛

날 자료라 많아 아쉽습니다. 그 가치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스

토리보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호영 레이아웃이 깔끔하고 기관자랑은 맨 뒤로 숨겨놓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다양한 정보가 많은 블로그를 찾아낸 기분입니다. 글이 많은

데도 자꾸 읽게 됩니다. 일단 맑은고딕 글씨체가 맘에 드는가봅니다. 

이 점에 공감합니다.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elfare-center.or.kr/gboard/bbs/board.php?bo_table=project_note
http://www.facebook.com/pisa.jungho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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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웹사이트 개편의 시작

13시30분 부터 19시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XE기반

이든 킴스큐 기반이든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취향에 맞도록 주무를 수 있다는 점

을 깨달았으며, 오늘부터 웹사이트 관리업체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1. 링크는 오늘 가져오신 레이아웃 가안입니다. 기능구현은 다 되고 저기에 다

양한 공개 위젯들을 붙여 후원결재 기능에서부터 다양한 공개소스를 입맛대로 

원하는 곳에 넣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관리하듯이요.

2. 어렵게만 보였던 웹사이트 관리를 담당자가 바뀌어도 누구나 관리할 수 있습

니다. (관리자권한 부여가 매우 강력합니다.)

3. 삼척복지관, 구미복지관 웹사이트를 보여드리며 일반인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에 "충분히 그럴 수 있으며 공부를 조금 더 하신다면 더 잘

하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해주셨습니다.

2011년 6월 18일

김기완 가. 페이스북 기관계정은 소셜플러그인 활용을 위해 페이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나. 페이스북 어플과 모바일 페이지 기능강화를 위해 공부하려고요. 웹 

관련 서적을 구입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 각 담당사업별 담당자별로 게시판 운영 권한을 위임할 예정입니다. 

담당자들이 본인의 사업을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아름답게 써내려 가

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능이 쉽습니다)

라. 소셜플러그인의 활용 사례를 다양하게 접하여 페이스북과 트위터

를 더 열심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언 : 킴스큐나 XE 일단 검색해서 보시고 자꾸 연구하면 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역시 관심을 갖고 덤벼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관 조영

민 선생님께서 작업하실 내용에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디자

인 가안에 레이아웃이나 디자인 요소는 전면 개보수 할 것이니 그냥 심

심하지 않도록 첨부한 썸네일로 봐주세요.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신뢰와 소통을 통한 책입있는 변화와 도전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69042316492082/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cho1802.cafe24.com
http://cho1802.cafe24.com


- 28 -   IT도구 편

13. 웹사이트 개편의 시작

김기완 저의 덕 전혀 없습니다. 부천에서 기꺼이 찾아온 페친님과 웹사

이트 관리사업 담당 조영민 선생님 덕이죠. 저는 그저 알아들을 수 없

는 말들 사이에서 "우와 우와"만 외치다 끝났어요.

김기완 네. 조심할게요. 그리고 혹시 스마트폰 기반 재가복지 어플 개

발을 시도하는 곳이 있나요?

김기완 저는 조영민 선생님에게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기대

에 꼭 부흥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들이 불가능 같아 보이지만 구현된다면……. 조영민 선생님은 사회복

지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실 것이라 감히 단언합니다. 사람이 필요하다

면 언제든지 더 불러 모으고 선생님께 연결하도록 노력할게요. 사회복

지 정보화사업과 웹 기획의 명실상부 최고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시

길…….

조영민 복지관련 스마트폰 어플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백성진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수하신 

분 같아요. 편하게 대화해서 좋았고요.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거의 

7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김기완 선생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조영민 저도 오늘 느낀 것이지만 킴스큐 기반의 웹사이트 구축. 잘 만

들었더군요. 일단 속도가 빠른 것이 관건이고요. 따로 유지보수 업체가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참 괜찮네요. 킴스큐. 이리

저리 홍보 많이 해둬야 하겠습니다.

저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는 김기완 선생님 같은 분이 옆에 있으면 효과

는 배가 될 수는 있죠.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 김기완 선생님을 옆에 

두고 싶어 하실 것이에요. 제가 행운아네요.

서재민 안 그래도 전체적인 레이아웃, 디자인에 관한 포맷은 크게 관심

두지 않고 봤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적용만으로도 멋지네요. 김기완 

선생님 덕분에 발전하는 용인장애인복지관이 부럽습니다.

김종원 네. 귀한 내용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기완 

선생님. 책 사서 공부하지 마세요. 그 쪽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가급

적 그쪽 분들의 전문성을 살리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것 공부하다가 사회사업을 잃을까 걱정스럽습니다.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cho1802?fref=ts
http://www.facebook.com/cho1802?fref=ts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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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14. 기관 웹사이트 기획 과정 1

변변찮지만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올립니다. 나중에 기관 

웹사이트 오픈 이벤트 하시면 많이 도와주세요. 총 5편으로 구성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글은 계속 수정 중입니다.

2011년 7월 14일

김종원 "기관의 홍보보다는 이러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주는 이들을  

'홍보'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타깃은 실제 이용자들, 그리고 

함께 길을 걷는 자원봉사자나 후원자이어야 한다는 것", "소통형 웹상

이트를 만들자" 그리고 동료들과 논의한 내용들……. 우와! 다 대단하

십니다.

기관을 홍보하기보다는 지역을, 주민을 홍보하는 그 일에 고마워하고 

세워드리는 역할로서의 허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기완 선생님은 하

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의 핵심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소

통, 감사소통, 나눔소통 글:웹사이트에서 일어나야 할 소통은 무엇인

가? 비전소통, 나눔소통, 감사소통

기관 웹사이트 기획과정 1 - '필요성, 기능성, 

방향성' 설정하기

대다수의 사회복지기관 웹사이트는 초기의 목표. '기관

을 알리는 일' 에서 멈추어져 있다. 물론 초기에 기관을 

알리는 일은 정밀 중요한 일이지만 기관의 성장과 함께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78984198831227/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cafe.daum.net/cswcamp/1wEY/271
http://cafe.daum.net/cswcamp/1wEY/271
http://cho1802.cafe24.com/?m=bbs&bid=ywc_news&uid=4354
http://cho1802.cafe24.com/?m=bbs&bid=ywc_news&uid=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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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15. 기관 웹사이트 기획 과정 2

변변찮지만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올립니다. 나중에 기관 

웹사이트 오픈 이벤트 하시면 많이 도와주세요. 총 5편으로 구성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글은 계속 수정 중이고요. 2편입니다.

2011년 7월 14일

김종원 웹진으로 인한 웹사이트 방문자 수 증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베푼 사람들을 홍보해줄 수 있을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양한 용인 시민들을 알게 되었고" 등.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

다. 선생님의 다음 글도 기대됩니다. 우와!

기관 웹사이트 기획과정 2 - '기초자료조사, 

기획회의' 그리고 'SNS'

매월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웹진을 보내고 나니 웹

사이트 방문자 수가 웹진 발송일 뒤로 비약적으로 상승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유입경로나

장정현 와우 마지막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군요. 다음 편도 기대가 돼

요. 응원합니다!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78984585497855/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cho1802.cafe24.com/?m=bbs&bid=ywc_news&uid=4355
http://cho1802.cafe24.com/?m=bbs&bid=ywc_news&uid=4355
http://www.facebook.com/gusl4300?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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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김기완 선생님께서 쓰신 웹사이트 기획과정입니다. 기관 웹사이트 제작에 도움

을 주신 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와 만남을 준비하는 기간에 벤치마킹한 웹

사이트 분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살펴봐요. 

16. 기관 웹사이트 기획 과정 3

사회복지사 kyumpapa의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 :: 기관 웹사이트 기획과정 3 - '첫만

남', 그리고 킴스큐

2011년 6월 3일 오후 관내 직원 소그룹 교육으로 실

시한 2주차 교육을 성황리에 전부 마쳤다.

2012년 8월 11일

박재훈 서울장애인복지관 웹사이트는 올해 개편되니 현상태를 벤치마

킹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kyumpapa.tistory.com/30
http://kyumpapa.tistory.com/30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396734100389568/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438128539&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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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17. 기관 웹사이트 기획 과정 4

드디어 오랜 산고 끝에 기관 웹사이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어서 공

개를 못하고, 소소한 문제 해결을 하느라 한 달이나 미뤄졌네요. 다름이 아니오

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 이벤트를 하려고 제작자 노트를 포함한 5부작의 글을 

쓰고 있는데 해당 글을 보시고 더 궁금하시거나,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

견 있으면 주세요. 기능 설명 측면에서요.

2011년 8월 30일

기관 웹사이트 기획과정 4 - 기능소개

일단 WA웹접근성 기준에 의거하여 만들어 졌으며

빠른 구현을 위해 플래시는 뺐습니다. 이미지로 표현되

었던 디자인은 전부 선과 텍스트로 교체하여 현란한 그

래픽을 구사하지 못했지만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강원남 와! 그냥 감탄만 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손길 안간 곳이 없으

시군요. 멋지십니다. 배우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것 같습니다.

박용득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기관 로그인이 있던데 혹시 회

원가입 시 개인정보도 받으시나요? 예를 들면 주민번호? 아님 외국 사

이트와 같이 이메일로만으로도 회원가입이 되나요? 현 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입력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 막상 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입

력 등의 안내가 되어 있네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포인트 제도를 두어 로그인 10점, 글 작성 5

점 등 포인트를 제공하여 나중에 그 포인트로 기관 내 프로그램 수강 

시 할인을 제공한다거나 포인트로 후원금을 대체 하는 등의 혜택을 드

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기완 개인정보는 다 받고 있으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도근시 이용자 분은 로그인 창 밑에 확대 축소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 메뉴자체도 텍스트이기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 포인

트제는 활용할 예정입니다. 소통에 대한 인센티브죠. 하지만 킴스큐 측

에서 아직 기능개발 중이라 점차 개선될 것 같습니다.

조영민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관 웹사이트입니다. 재능기

부해주시는 성백준 님께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 웬만한 것은 제

가 나름대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다시 한 번 성백준 님

께 감사드립니다.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201364319926548/
http://kyumpapa.tistory.com/24
http://kyumpapa.tistory.com/24
http://www.facebook.com/yusim80?fref=ts
http://www.facebook.com/Norangbokjisa?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cho1802?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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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소셜프리즘 세미나 사례발표 

김기완선생님, 소통하는 기관 웹사이트

2011 소셜프리즘 세미나 사례발표 김기완선생님, 소

통하는 웹사이트 발표영상 소셜프리즘 세미나는 사회

복지 홍보에 깊게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소셜프리즘 세미나 때 사례발표 하셨던 선생님들 발표를 공유합니다. 

기관 웹사이트를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아니.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서 동료, 주

민들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주시네요. 뜻을 갖고 웹사이트를 만들면 이

렇게 달라집니다.

2011년 12월 12일

18. 소통하는 기관 웹사이트 제작 과정 발표

김종원

http://youtu.be/H5cgqCjzT54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251289908267322/
http://youtu.be/H5cgqCjzT54
http://youtu.be/H5cgqCjzT54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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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병철

19. 소통과 웹접근성을 고려한 웹사이트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복지관련 정보를 제공자 중심이 아닌 SNS를 통

해 쌍방향 소통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개편(재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웹접근성 지침에 합당한 웹사이트로 개편하도록 이용하시는 여러분

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 합니다. 더 사용하기 편리한 웹사이트가 되기 위한 

의견 수렴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2011년 8월 9일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http://www.hasang.org/

전진호 우선 플래시부터 걷어내야 하겠네요. 김기완 선생님. 구현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형해 예쁘게 디자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

긴 하지만 유독 디자인 낭비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현실

을 감안한다면 도입해야죠.

전진호 사실 소셜댓글, 요즘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의외로 글을 잘 안 남

겨요.

장윤정 소셜플러그인과 소셜댓글 기능은 필수입니다.

김기완 이미지를 드래그가 되는 텍스트 기반으로 재구축할 수 있을까

요? 디자인이 단출해지는 약점이 있지만요.

김기완 이미지로 하되 텍스트를 밑에 넣어 주고 글씨를 바탕색과 동일

한 색으로 하면 디자인적인 요소도 살릴 수 있는 잔머리……. 소셜댓글

은 조금 걱정이 되는게 스팸처럼 되어버릴 수 있어요. 공지사항 게시판 

정도에만 적용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여병철 김기완 선생님. 저번에 알려 주신 킴스큐 보드는 어때요. 아직 

사용을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킴스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

니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개형 보

드는 보완에 약하다고 하기도 하던데……. 그 점은 어떻게 하셨는지

요?

장윤정 웹사이트에 '신청하세요'란 글이 있는데 막상 전화로 신청하도

록 되어 있군요. 웹사이트가 복지관의 플랫폼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댓

글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신청서 작성 정도는 바로 되면 좋을 듯합니다. 

http://www.facebook.com/solip2000?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91211864275127/
http://www.hasang.org/
http://www.hasang.org/
http://www.facebook.com/chinhochun
http://www.facebook.com/chinhochun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solip2000?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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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통과 웹접근성을 고려한 웹사이트

전진호 전문적인 것은 잘 몰라요. 다만 제언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

회복지기관에서 웹사이트를 개편 때 전문가 제언을 받더군요. 사실 기

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당사자인데 당사자는 쏙 빠진 채 진행

하다 보니 산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 구현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가이드

라인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도 실용성과 거리가 먼 내용도 많고요. 대

신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웹사이트 제작에 참여해 그가 웹사이트를 잘 

읽을 수 있다면 좋겠죠. 꼭 고려해주세요.

장윤정 온오프믹스나 페이스북 이벤트 등을 넣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

고 콘텐츠별 URL이 안 뜨니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링크공유는 어렵

겠군요. 요새는 페이지별 URL이 다 뜨잖아요. 아니면 주소복사기능을 

넣던지. 그러면 좋겠죠. 목표가 쌍방향 소통이라 하셔서 거기 맞춰 이

야기하는 것이에요.

장윤정 가입하려고 하니 주민번호 넣으라고 나오는데 주민등록번호 

저장을 안 하실 것이라면 굳이 주민번호인증보다는 이메일 인증이 좋

을 듯해요. 인증메일에 하상장애인복지관의 가치를 담은 내용과 친구

에게 추천하기 등의 기능을 함께 넣는다면 홍보효과도 있겠죠? 건당 

돈이 들어간다곤 들었는데 1원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담은 사이트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거든요. 청소년과 직

업인이 만나는 공간으로 직업인의 인지잉여를 청소년의 꿈을 위해 이

용하는 그런 공간이죠. 수일 내에 초대장 온라인에서 공유할 테니 관심 

가져주세요.

김기완 킴스큐가 비전문가도 입맛대로 잘 만들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

을 때 담당자가 바뀌어도 인수인계가 편리할 것 같아요. 원하는 모듈은 

유료로 사서 적용하면 되는데 비싸봐야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초기에 웹사이트 구축에서는 아무래도 코딩을 할 만한 전문가가 

있기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위에 장윤정 선생님 말씀처럼 각 게시 글별

로 QR코드가 자동 생성되고 회원가입을 하면 프로필 사진도 만들어지

고, 회원끼리 친구 맺기도 가능하고요. 쪽지기능이나 댓글알림기능 같은 

것도 참 좋아요.

2013년까지 모든 웹사이트는 웹접근성 기준에 의거하여 만들어지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이 3,000만 원이던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만들 때 아예 웹 접근성 기준인증을 받는 것도 좋

아요. 이번에 용인장애인복지관에서 만드는 웹사이트도 빨리 오픈을 해

야 하는데 소소한 문제들이 많아서 늦어지고 있네요.

http://www.facebook.com/chinhochun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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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20. 웹접근성을 고려하여 기관 웹사이트 만들기

복지관 웹페이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웹페이지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줄줄이 말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1. 시각장애인용 웹사이트 화면 확대 축소 기능 2. 직원용 게시판(차량이용, 회

의실이용 게시판 등) 3. 복지뉴스, 공지사항 게시판 (메인 노출) 4. 트위터, 페이

스북, 블로그 연동 시스템 5. 주요 사업 링크 6. 후원처 및 기관 링크 7. 사진 갤

러리 8. 자원봉사, 후원 신청 게시판 9. 퀵 메뉴바 (상담게시판 등) 10. 복지관 

홍보영상 등

혹시 추가했으면 하는 것 있으시면 리플 부탁드립니다.

2012년 1월 4일

김진희 저희는 '언론에 비친 복지관 메뉴'가 있습니다. 복지관 방문 또

는 실습 신청도 있더군요.

이미현 김종원 선생님. 센스리더 프로그램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유

용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재민 웹접근성 덕분에 작년 이맘 때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추가

할 것이라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서비스는 어떨까요? 

김종원 시각장애인용 웹사이트 확대 축소 기능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

다. 웹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지요. 'Ctrl'+'+' 를 

누르면 확대가 돼서요.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이 이 점을 잘 알고 계십니

다. 그것보다 사진 또는 이미지 설명을 넣는 것은 어떠세요? 대체 텍스

트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김지훈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기관 웹사이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기

관도 있더라고요, PDF 파일이 올려져 있는 곳은 먹통이 되는 곳도 있

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는 것 같아요.

여병철 웹접근성을 고려해서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접근성연

구소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김종원 옛날에는 음성지원을 각 웹사이트에서 지원하도록 했는데요. 

요즘에는 센스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각 컴퓨터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음성 지원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충돌하

거든요.

http://www.facebook.com/afrowow?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264989550230691/
http://www.facebook.com/lpjini?fref=ts
http://www.facebook.com/jinyh71?fref=ts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jeehun.kim.16?fref=ts
http://www.facebook.com/solip2000?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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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복지관 웹사이트인데, 왜 그랬을

까?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접근성 직접 살펴봤더니 자막] 

해운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INT 이 상 훈 (해운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사회복지기관의 웹사이트도 접근권에 맞춰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

니다.

2011년 8월 9일

21. 기관 웹사이트, 웹접근권 지키기

김종원

장정현 그렇군요 접근성. 누구나 보고 듣도록 해야 한다는 것!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4764539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91234414272872/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4764539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4764539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gusl4300?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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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22. 웹접근성 품질마크에 관한 의문

저희 복지관에서 새롭게 웹사이트를 제작 중입니다. 현재 웹접근성 적용에 문제

점이 생겨서 업체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혹시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적용하신 

복지기관이 있나요? 

2012년 3월 13일

품질마크 개요 | 웹 접근성 연구소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최인철 저희는 고려하여 개발했으나 아직 인증까지는 못 갔어요. 3월

까지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4월 중에 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최인철 네. 인증받는 것이 어렵죠. 수수료도 비싸고. 그래서 접근성에 

맞게 만들고 인증은 안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최인철 전진호 선생님. 현실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아무래도 기관운

영에는 인증 받는 것을 좋아하셔서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도 그렇

고……. 이정렬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사이트에요. 도움 많

이 주세요.

이정렬 수수료 : 공공기관은 전문가·사용자·갱신심사 수수료 50% 감

면한 인증심사(전문가+사용자심사) : 2,000,000원(공공기관, 비영리

장애인민간단체 : 1,000,000원) 갱신·재심사 : 800,000원(공공기관, 

비영리장애인민간단체 : 400,000원) 

절차가 까다롭네요. 수수료도 비싸고요.

전진호 굳이 인증받아야 하나요? 장삿속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

니다. 차라리 그 예산의 반의반만 써서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을 모시고 

직접 접근성 테스트해 보시고 수고비 드리고 남은 돈으로는 지속적으

로 웹사이트 모니터링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 훨씬 가치 있을 듯한

데요.

이정렬 최인철 선생님. 아이소리 웹사이트 우측에 있는 글씨확대와 화

면확대 기능의 버튼 크기가 잘 보여서 좋네요.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깔

끔해서 보기 좋았고요.

http://www.facebook.com/afrowow?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310962598966719/
http://www.wah.or.kr/Certification/quality.asp
http://news.kbs.co.kr/tvnews/4321/2011/10/2376740.html
http://www.wah.or.kr/Certification/quality.asp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afrowow?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chinhochun
http://www.facebook.com/afrowow?ref=ts&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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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웹접근성 품질마크에 관한 의문

최인철 아. 그것 관련해서는 웹접근성을 보장하라는 것이지 인증마크

를 꼭 획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는 장애인 사업을 하

는 곳이라 어느 정도 가시효과 때문에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정렬 전진호 선생님. 네. 선생님 저도 장삿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 (주)써브나라라는 업체에서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웹접근성 보장. 이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었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왔네

요.

전진호 웹접근성은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

나 이것으로 인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영업하는 곳의 말입니다. 글씨

확대 기능이 필요한지 화면확대 기능이 필요한지 TTS엔진 장착이 필요

한지 어쩐지는 시각장애인 당사자 10분만 만나뵙고 필요한 사안을 체

크. 업체에 요구하여 잘 구현됐는지 확인하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김종원 인증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

각합니다. 글씨확대와 화면확대 기능은 웹접근성이 꼭 필요한 기능이 

아니에요. 시각장애인은 키보드로 확대 축소하기 때문이지요. 이미지

에 대체 글자와 'Tab'버턴으로 이동할 때 논리적으로 이동만 되더라도 

좋아요. 옛날에 썼던 글입니다. 글:정보접근성! 업체에 맡기십시오. 그

래도 이미지와 동영상은?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afrowow?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chinhochun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cafe.daum.net/cswcamp/1wEY/262
http://cafe.daum.net/cswcamp/1wEY/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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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소나이

23. 웹북 제작과 접근성

무료 웹북 사이트(http://issuu.com) 웹북으로 변환, 공유하는 외국 사이트입

니다. (원본 파일 100메가, 500페이지 이하면 등록이 가능)

2012년 7월 3일

섬소나이 웹북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일부 이용자들이 접근하

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웹북의 형태가 보기 좋고 깔끔한 점이 있

지만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사회복지기관(특히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는 사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삼가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평가지침에서는 웹북 제작을 부추기고 있더군요. (소식

지 출판하면 한 건 인정, 웹북으로 제작하면 또 한 건 인정. 팸플릿 제

작하면 한 건 인정, 웹북으로 제작하면 또 한 건 인정)

다음 평가에서는 웹접근성 준수 여부나 보이스아이 등 양이 아닌 질을 

중시하는 평가를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옥겸 섬소나이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마치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진 홍보인이라는 시선에 부담을 가집니다. 공중

(Target Audience)이 누구냐에 따라 적합한 매체를 채택하는 것이 중

요하고 이를 기관장에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종원 처음 장애인복지관 평가 지표를 봤을 때 웹북 제작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다른 생각들로 못했지요. 

다음 복지관 평가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섬소나이 선생님 덕분에 더욱 의지를 다졌습니다. 플래시로 입힌 웹북

은 문제입니다. 글자가 복사되는 PDF 파일은 괜찮습니다. 어도비리더

가 자체적으로 센스리더와 같은 스크린리더와 연동해서 글을 읽어줍

니다. 통 이미지 PDF 파일은 그렇게 전혀 하지 못하지요. 글:콘텐츠를 

웹진으로 가두지 말고 풀어내자 이글이 섬소나이 선생님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스크린리더를 위한 PDF 파일 제작 가이드 참고하세요.

서귀장복 개관 10주년 보고서 웹북 

창조와 혁신의 블루오션

http://www.facebook.com/sumsonai?ref=ts&fref=ts
http://issuu.com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73969765999337/
http://www.facebook.com/sumsonai?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soyacom?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cafe.daum.net/cswcamp/1wEY/282
http://cafe.daum.net/cswcamp/1wEY/282
http://www.haeppa.kr/15
http://issuu.com/sumsonai/docs/sgpsrc10th
http://issuu.com/sumsonai/docs/sgpsrc1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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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일

24. 모바일 웹사이트 제작 논의 1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앱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관이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반

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떻

게 기획하고 구성해야 하는지, 만든다면 소스는 기관들이 비슷하게 공유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2011년 6월 9일

김종원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이 모바일 웹사이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

요. 정선복지 선생님이 그 영역에 전문가이십니다. 저는 티스토리로 블

로그를 만들었더니 모바일 웹사이트는 그냥 뚝딱 만들어지더라고요.

장윤정 외국은 혹시 앱을 쓰는 사례가 있나요? 이 외에 굿앱스라고 비

영리를 위한 어플개발 모임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http://goodapps.or.kr/

서재민 모바일 웹사이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무과중의 걱정로 인

해 우선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신현환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기관 웹사이트를 안 쓰고 다음 카

페를 주 웹페이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웹사이트 제작할 계

획은 없습니다. 기관의 대표 웹사이트로 블로그 혹은 카페를 지속적으

로 사용하자고 이야기했고 다양한 유익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유

익 중 하나가 모바일화입니다. 다음 카페는 자동으로 모바일 단말기용 

카페가 보이는 것 아시죠?

최인철 요즘은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기관 웹사이트로 

이용하는 곳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복지재단은 아직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기관 웹사이트 리뉴얼작업에 모바일 및 

태블릿 호환성도 고려중입니다. 아무래도 추세를 고려했을 때는 모바

일에서 호환이 가능한 사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 개발할 

때 웹표준을 고려하시면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

겠네요.

정승창 비용절감 측면이라면 포털 블로그나 카페가 유리합니다. 저희

복지관도 웹사이트를 다음 카페로 바꾸는 중입니다. 기존 웹사이트는 

리뉴얼이나 앱으로 연동할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장단점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은 웹접근성, 비용, 직원의 활용 용이성,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고려해

서 웹사이트를 다음 카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직원과 같이 의논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네요

http://www.facebook.com/jaeil.jun?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66862220043425/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goodapps.or.kr/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h2welfare?fref=ts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slgi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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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아

25. 모바일 웹사이트 제작 논의 2

모바일 웹사이트를 만든 기관 있다면 자문을 구합니다. 웹접근성평가에 따른 개

보수와 더불어 모바일 웹사이트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기존 웹사이트 운영업체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지, 제작비는 얼마나 

드는지 등. 적극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2년 8월 30일

신철민 콘텐츠가 핵심이죠.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같이 가는 방법을 

연구해본다면 비용이 적게 드는 '워드프레스'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듯합니다. 일단 접근성을 고려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최인철 저희는 별도의 모바일 웹사이트를 만들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도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종원 기관 웹사이트를 개보수해야 하고 모바일 웹사이트까지 동시

에 만들어야 한다면 웹사이트를 새로 만드시기를 추천합니다. XE엔진

이나 킴스큐로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업체를 찾으시면 모바일 웹사이

트는 그냥 따라옵니다. 구체적인 업체를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분의 말씀처럼 콘텐츠입니

다. 비싼 그릇을 만들어도 담는 것이 없거나 가치가 떨어진다면 내용물 

역시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네이버, 다음의 카페도 좋습니다. 

네이버, 다음의 블로그도 좋습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웹사이

트도 기능이 참 좋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떠신지요?

박용득 저는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보여요. 단지 모바일 웹 포장이 아닌 

웹 안에 콘텐츠가 있고 그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때 

모바일로 넘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회복지기관 웹

사이트들이 콘텐츠가 너무 부실한데요. 그것부터 준비한 다음, 웹 방

문자가 많아지면 모바일로 넘어가세요. 일단 모바일 비용도 만만치 않

더라고요. 예전 welfare.net 모바일 웹사이트 제작비용을 알아봤는데 

3-4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김현우 그러게요. 저희도 XE엔진으로 만든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

지만 XE엔진도 대형 포털인 다음, 네이버의 유지보수 수준을 따라오기

는 힘들어요. 제 아무리 예쁘게 웹사이트를 만들어 봤자 관리자가 일방

적으로 글을 올리는 방식이고 그나마도 한 달에 몇 건도 안되는 수준이

라면 웹사이트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참으로 아깝습

니다.

http://www.facebook.com/jeonga.son3?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404323986297246/
http://www.facebook.com/dolmin21?fref=ts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Norangbokjisa?fref=ts
http://www.facebook.com/koreawebper?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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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대부분의 복지단체가 웹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작년 글들이 최

신인 경우도 너무 흔하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살아있는 정보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타임라인에 올린 글이 주목을 끌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정도라는 정보를 어디서 본 것 같네요.

25. 모바일 웹사이트 제작 논의 2

http://www.facebook.com/koreawebper?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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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웅수

26. 온라인에서 생산품 어떻게 팔까?

기관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작업장이라 홍보담당자

가 따로 없기에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지식뿐이라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1.기관 웹사이트 2.생산품을 팔 수 있는 쇼핑몰 3. 모바일 웹사이트

이 세 가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1,2,3번을 모두 연동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관 

웹사이트가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 및 고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

을지 고민입니다. 1회 방문하고, 상품만 팔면 끝이 아닌, 그 후의 지속적인 소통

과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모바일 사이트는 '웃게' 사이트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처럼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글을 읽고 쓰고 리플을 다는 재미를 준다면 모바일 기기로 자주 방문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라고 할까요? 

2011년 5월 16일

서재민 블로그를 이용해서 기관 웹사이트를 구축하면 어떨까요? 기존 

웹사이트보다는 소요예산도 적을 뿐 아니라 예산이 안 들 수도 있고. 

상품을 팔고 지속적인 소통을 원하신다면 블로그가 더 효율적일 것 같

거든요.

서재민 두 개를 같이 운영하기에는 사실 업무효율성 관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는 기존 웹사이트보다 꼼꼼하게 작성을 해

야 하니까요. 홍보사업 담당자들은 아실테지만 웹사이트, 블로그, 페

이스북, 미투데이 등을 혼합하여 홍보사업을 할 때 힘들다고 하거든요. 

홍보수단을 최소화하여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홍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웅수 기관 웹사이트가 있는 상태에서의 블로그 운영이 효율적일까

요? 아니면 서재민 선생님 말씀대로 블로그 운영이 효과적일까요? 웹

사이트에 블로그 같은 소통의 장을 혼합하는 방식이 있을까요?

김종원 저는 2번을 포기하시면 좋은 업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번을 따로 구축하시지 마시고요. 옥션, 인터파크, G마켓 이런 곳에 

등록하고 판매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블로그나 웹사이트로 링크를 연

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기관에서 따로 쇼핑몰, 결제 관

련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웅수 서재민 선생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계시네요. 굉장합니다. 김종원 선생님. 생산품을 팔기 위해 쇼핑몰을 

따로 운영하면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쇼핑몰에 결제, 고객등록 및 

관리를 끼워넣을 수 있는지 고민을 조금 해봐야 하겠습니다.

http://www.facebook.com/alice8401?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61393320590315/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alice8401?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alice8401?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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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온라인에서 생산품 어떻게 팔까?

류웅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원 네. 류웅수 선생님. 계신 기관의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겠으나 

저의 관점을 나눠서 설명하면 1.쇼핑몰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회수

할 만큼 거래가 활발할까요? 수지타산 2.유통의 경로를 따로 빼기보다

는 유통의 경로를 기존 체계로 통합하시면 어떨까요? 정상화 이론 3. 

판촉,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 등을 기존 기관 체계에서 잘 할 수 있을까

요?

제가 잘 못 알고 말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션 이런 데에서 떡도 파네요.

http://www.facebook.com/alice8401?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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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신

27. 기관 웹사이트에 소식지 게시 형태 논의

기관에서 제작한 소식지를 기관 웹사이트에 올리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

까요? 우리는 현재 그림 파일을 그대로 올립니다. 전체 파일을 다운받아 보게 

하는 곳도 있는 것 같고 웹진으로 올리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게시판 형태로 작성하여 블로그처럼 그대로 올리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만, 현

재 올리는 방법도 조금 쉽게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제작한 소식지의 디자인 형태 그대로를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그림 파일로 올리는 방법보다 더 손쉬운 것이 있을까요?

이창신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는 방식은 어떤가요? 이미지도 크게 

볼 수 있고 한눈에 소식지를 다 훑어볼 수 있죠. 용량도 그리 크지 않고 

올리기도 한 번에 가능합니다. 단 받아보는 사람이 한 번 다운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네요.

2011년 3월 22일

신철민 저는 이미지보다는 E-Book이나 PDF 파일 형태를 추천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웹진 형태는 어떨까요? 링크:천

만시민이 행복해지는 가슴 따뜻한 복지이야기

이창신 그렇죠. 아마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 할 수도 있

습니다. 

이창신 현재로선 PDF 파일로 올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웹진 

형식은 예산과 시간이 확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간단히 개선하는 

선에서 찾아보려고 하고요. 내년에 기관 웹사이트를 개편할 때 적극 참

고하겠습니다.

김기완 책 넘기듯 넘어가는 방식의 플래시로 제작해서 올려달라면 해

주던데요. 추가요금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승냥이떼 마냥 돈

을 요구하겠죠. 오픈소스로 직접 편집해서 올리시는 것은 어떨지요.

김기완 아마도 받아보는 번거로움보다는 어도비리더를 설치해야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박승용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자책 방식으로 페이

지를 넘기면서 보게 해주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모릅니다.

김동균 전자책 방식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보려

고 하면 페이지마다 클릭을 한다던가, 한 페이지당 실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bokmani?fref=ts
http://www.facebook.com/bokmani?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49234545139526/
http://www.facebook.com/dolmin21?fref=ts
http://diowelfare.cafe24.com/201103/
http://diowelfare.cafe24.com/201103/
http://www.facebook.com/bokmani?fref=ts
http://www.facebook.com/bokmani?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jeonjuwelfare?fref=ts
http://www.facebook.com/kdg.socialwelfare?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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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관 웹사이트에 소식지 게시 형태 논의

이창신 장기적으로는 김종원 선생님 의견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꼭

지별로 게시판이 만들어지겠지요. 다만 현재 그림 파일로 올리는 소식

지를 보기 쉽게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역시 고민이 되는군

요.

신철민 접근성 차원이라면 맞습니다. 제가 논의 초점에서 접근성을 깜

빡했습니다. 접근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식지 자체가 E-Book 형태든 

외부 파일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용적으로 사

용하면 그것이 나중에 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

니다.

이창신 혹 전자책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 중에 추천해 주실 곳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하겠습니다. 

박승용 설득하지 않고 공감하게 만든다. 자신만의 스토리텔링. 귀에 쏙

쏙!

김종원 PDF 파일을 올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김기완 선생님이 말씀하

셨듯이 리더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유용하지 않습니다. 다

른 방법으로 이미지를 올리면 웹접근권에 위배됩니다. 게시판을 통째

로 바꾸거나 아예 그냥 블로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콘텐츠를 웹진으로 가두지 말고 풀어내자

시간이 지나면 이 역시 어느 정도 통일화 작업이 거쳐질 것입니다.

임성희 저희 기관은 E-Book으로 만듭니다. 웹사이트 관리비에 이 점

이 포함되어 비용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요. E-Book을 보

도록 주소를 링크하기도 하고 QR코드로도 만들어서 컴퓨터 혹은 스마

트폰 등 사용도구에 맞게 각기 다른 형태의 소식지를 보도록 배포합니

다.

조은희 보는 사람이 가장 보기 편하고, 쉽게 볼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

나요? 특정 도구를 사용해서 보는 것보다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E-Book에 한 표요.

여병철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스크린리더(센스리더)를 이용하여 소

식지를 듣기 위해서는 텍스트 파일이나 워드 파일 밖에는 안되는 것인

가요?

김기완 여병철 선생님. 보이스아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http://www.facebook.com/bokmani?fref=ts
http://www.facebook.com/dolmin21?fref=ts
http://www.facebook.com/bokmani?fref=ts
http://www.facebook.com/jeonjuwelfare?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cafe.daum.net/cswcamp/1wEY/282
http://www.facebook.com/joeunhee?fref=ts
http://www.facebook.com/solip2000?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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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관 웹사이트에 소식지 게시 형태 논의

여병철 보이스아이.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바코드 인쇄가 된 인쇄물만 

읽을 수 있는 것이 한계인 것 같아요. 아직 소식지뿐만 아니라 출판물

을 보이스아이로 읽을 수 있게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

이죠.

김기완 접근성의 논의에 시각장애인이 항상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안타깝네요.

김종원 여병철 선생님. 어도비리더 자체에도 접근성에 관한 메뉴가 있

습니다. 그런데 센스리더와 어도비리더가 연결이 되는지는 제가 확실

히 모르겠습니다. 미국 접근성 도구는 되는 것으로 압니다.

신현환 그냥 게시판 형식으로 쓰는 것은 불편할까요? 자연스럽게 글 

쓰듯……. 블로그에 텍스트와 사진을 나열하면서요. 인터넷이라는 도

구는 기본적으로 책과는 읽는 방식이 다른 듯합니다. 마우스의 휠 버튼

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긋는 방식이죠. 웹툰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한때 무척이나 고민했었던 적이 있지요. 언제인가 김종원 선생님이 하

나의 소스로 여러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평소 웹사

이트에 올라오는 다양한 복지 소식을 소식지, 감사편지, 마을신문, 지

역신문 등에 활용한다는 측면이지요. 이렇게 하면 기관 웹사이트에 소

식지의 글을 다시 올리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창신 블로그형 게시판 형식이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게

시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우선 다음 블로그를 활용하고, 소식지는 

PDF 파일로 올려서 당분간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해야 할 듯합니

다.

http://www.facebook.com/solip2000?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h2welfare?fref=ts
http://www.facebook.com/bokmani?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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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후

28 인터넷 신문 e세대공감뉴스

우리 인천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매체를 소개합니다. 어르

신의 가치와 신념을 여과 없이 지역사회에 들어내고자 만든 매체입니다. 아직 

정기 간행물 등록은 하지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조직화사업의 일환으로 우

리 동네의 매체로 제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등록을 미뤘습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당사자가 지역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한 방안

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벌써 운영한지 2년 정도 되었는데 담당자의 게으름으로 

널리 전파되지 않았네요. 

복지관의 홍보는 이용 당사자의 시각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각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신문을 운영했습니

다. 어르신이 수 년 간 기자 활동을 하셔도 아직 기사작성에 보완할 것이 많아 

늘 편집하고 게시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즐거움입니다.

2011년 12월 20일

비영리 공익형 인터넷신문 e세대공감뉴스

e세대공감뉴스는 세대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

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형 인터넷신문입니다.

김종원 우와! 재미있는 접근이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구노인복지

관 웹사이트를 새로 RSS 연결형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세대공감뉴스와 따로 가는 것인가요? 궁금하네요. 호기심이 막 생겨

요.

박성후 내년 사업을 위해서라도 따로 갈 수는 없겠죠.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526678398&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255948894468090/
http://www.esedae.kr/
http://www.esedae.kr/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526678398&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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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웹로그 분석

Google 웹로그 분석은 웹 트래픽 및 마케팅 효과에 대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웹로그

http://www.google.com/analytics/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를 분석하는 웹로그 분석 서비스입니다. 다음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가 종료가 되었네요. 구글의 웹로그 분석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웹사

이트에 소스 몇 줄을 넣으면 실시간으로 방문 통계를 내줍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업체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14일

29. 웹로그 분석 도구

김종원

http://www.google.com/analytic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78898652173115/
http://www.google.com/analytic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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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현

30.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

기관 웹사이트 관련해서 팝업창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하려는데요. 관리 업체

에서 설문조사 프로그램이 없다며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유지보수비용이 발생

하는 것은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가요? 원래 다른 통로를 통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2011년 11월 25일

정승창 구글독스 저도 추천합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글독스 설문

내용을 직접 만드셔서 팝업창에 구글독스 링크를 걸어서 게시해달라

고 하면 무료로 해 드릴 것입니다. 

혹여 그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그 업체 기술 능력

을 의심해 봐야 하고 유지보수 계약 세부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최인철 설문조사. 요즘 구글독스도 많이 이용하고 외부설문조사 링크 

따서 사용했습니다. 가능한데 업체에서 이런 것을 잘 사용 안하고 돈 

더 받고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사와야 한다고 하죠.

남보현 통상적으로 그렇군요. 링크를 걸고 한다면 무료로 진행이가능

하다는 것인가요?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770480818&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241111129285200/
http://www.facebook.com/slgi24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770480818&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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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인천서구노인복지관 웹사이트 운영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직원이 개인 블

로그를 사용하고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 중에 사업에 관련한 내용을 기관 웹사

이트로 모아 내는 것이죠? 박성후 선생님. 파이프(pipes)라는 서비스가 블로그

의 글 중에 특정 글을 모아주는 기능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방식 같아서요.

2012년 8월 29일

31. 직원 블로그를 기관 웹사이트와 연동

김종원

인천서구노인복지관 - 어르신께 참 사람살이

를 배웁니다.

어르신을 주체로 / 지역주민을 주체로 / 마을의 관계를 

살립니다.

고한용 저도 좋아보입니다. 직원은 부담이 될 것 같네요.

김종신 '모든 직원들이 블로그를 사용하고 내용 중 사업 관련 내용을 

기관 웹사이트에서 모은다.' 좋네요. 웹사이트가 허브 역할을 하는군

요. 이참에 직원뿐 아니라 봉사자의 글도 기관 웹사이트에 옮긴다면 더

욱 활성화되겠군요.

박성후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자에 편중되었던 자료의 출처를 다

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을 블로그에 써서 기관

의 브랜드와 사회복지사로서 직원들의 가치 또한 부각할 수 있는 강점

이 있습니다. 고한용 선생님 이야기대로 직원들의 부담이 있는 것도 사

실입니다. 아직은 활용법을 잘 몰라 애먹고 있네요.

김종원 우와! 새로운 시도 대단해요. 저도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제

대로 못했어요. 부럽습니다. 많은 기관이 이 방식도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어요.

서영완 블로그 방식으로 운영해서 보기도 좋고 깔끔합니다. 좋은 내용

이 많아서 부럽네요.

이창신 기관 소식을 블로그에 올리고 글을 올릴 필진을 모으고 있습니

다. 이렇게 각자 블로그를 운영하고 관련 있는 내용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군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해야 하겠군요. 

아무래도 젊은 직원 중심이 되겠군요.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403805529682425/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sgsilver.or.kr/
http://www.sgsilver.or.kr/
http://www.facebook.com/harubangu?fref=ts
http://www.facebook.com/haechansol?fref=ts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526678398&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724786880&fref=ts
http://www.facebook.com/bokmani?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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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직원 블로그를 기관 웹사이트와 연동

전진호 이제야 살펴봤는데 저희 웰페어뉴스에 있는 웰페어n 메뉴와 같

은 방식이군요.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 메타블로그 서비스를 도입했

는데 생각만큼 호응은 없더라고요. 기관에서 운영한다면 반드시 콘텐

츠의 업데이트에 대한 문제와 부딪히리라고 봅니다. 지속이 가능한 형

태로 업데이트를 유지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콘텐츠 생산을 이

뤄야 할 텐데 행정 중심의 조직에서는 조금 어렵지요. 도입해 볼 만한 

가치는 있으나 이전에 냉철한 평가가 선행돼야 할 듯합니다.

이창신 선생님. 블로그가 꼭 아니더라도 RSS 주소가 있는 웹사이트의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웰페어n에서 사회복지사협회 

웹사이트 특정메뉴를 저장해놓으면 자동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김종원 인천연대 웹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중간쯤에 '최신글'과 '포커

스'라는 메뉴를 가면 블로그를 모아놨네요. 직원의 블로그인 것 같아

요. 인천서구노인복지관과 같은 구조네요. 좋아요!

인천 여성회는 지부소식을 지부들의 카페와 연결해놨네요.

김종원 김현우 선생님. 대전도 그렇게 했나요? 제가 찾지 못 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웹사이트 중에 '언론이 본 우리 단체' 콘텐츠가 

좋네요.

김종원 아. 그랬군요.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시도를 많이 했군요. '연

대!'라는 가치가 있으니 웹사이트도 그렇게 접근했군요. 시민단체를 

통해 배웁니다.

김현우 대전 참여연대 웹사이트 제일 하단에 사이트맵을 봐도 블로그

를 링크해 두었어요. 

김현우 네. 소셜링크 비슷하게 꾸며 두었더군요. 회원 블로그/싸이월

드는 개인이나 소모임 링크이고요. 대전참여연대는 이렇게 공지한지 

오래 됐던 것으로 기억해요. 예전에는 참여연대 웹사이트 첫 화면에 바

로 콘텐츠도 보여주는 구조이기도 했는데 개편하면서 빠졌어요.

http://www.facebook.com/chinhochun
http://www.welfarenews.net/blog/postList.html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ispp.or.kr
http://www.icwa.kr/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koreawebper?fref=ts
http://www.cham.or.kr/
http://www.facebook.com/koreawebper?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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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창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복지관에서 긴 논의와 고집 끝에 기

존의 독립된 웹사이트 대신 포털 블로그를 웹사이트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관 

웹사이트를 개편하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좋게 만들어도 직원이 같이 협력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담긴 정보를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퍼트릴 계획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트위터는 운영 중인데 아직 블로그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블로그가 괜찮을지 계속 고민 중이죠. 혹시 블로그로 기관 대표 웹사이트

로 사용하는 기관 중에서 어느 블로그가 괜찮을지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2011년 5월 27일

32. 기관 웹사이트로 블로그 도전

서재민 우선 반갑습니다. 블로그를 기관 웹사이트로 사용한다는 것은 

전체 직원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야 시도를 해보려다 업

무과중으로 현재 연기해두고 있지만 말이죠. 블로그는 일반 웹사이트

와 달라서 네티즌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충분한 고민과 그에 맞는 해결방안이 있다면 블로

그를 추천합니다.

김종원 우와! 블로그를 사용하신다고요. 응원합니다. 페이스북은 페

이지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페이스북, 트위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 주민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주민들에게 다시 퍼지

기를 바랍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모든 블로그를 다 벤치마킹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쓰고 있고요. 다음세대재단의 방대욱 

실장님께서 티스토리가 좋다고 하시네요. 저도 계정 하나 받아 social 

prism 블로그로 사용하려고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정승창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아무리 좋은 도구이라도 직원의 적극적

인 참여가 없이는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

면 직원이 블로그를 재미있게 참여할까요? 어떻게 하면 블로그를 통해

서 상호 간의 지지를 줄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

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도 조언을 부탁드립

니다.

백경진 티스토리가 좋습니다. 어떤 블로그든 꾸준히 1일 1포스팅을 하

는 것과 재미있고 흥미로운 콘텐츠가 중요하죠.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http://www.facebook.com/slgi24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63951573667823/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slgi24
http://www.facebook.com/vitamin100kr?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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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관 웹사이트로 블로그 도전

신현환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음 카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는 없습니다. 카페로 소통하고 있지요. 

전체 직원이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있습니다. 카페 기능이 좋아서 이런

저런 설정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방문자 글 보기 기능 설정이 있어 가입하지 않아도 게시글을 볼 수

도 있습니다. 가입하여 준회원이 되기만 하면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

다.(한줄메모장은 미가입시에도 글작성 가능)

포토샵을 조금만 사용한다면 타이틀도 멋지게 구성할 수 있고요. 다양

한 기능을 제공하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려보

세요.

http://www.facebook.com/h2welfare?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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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신

33. 블로그 서비스 비교

기관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곳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블로그를 운영하

고 계시나요? 참고로 우리 기관은 다음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 중입니다. 좋은 정보를 서로 나누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적어봅니다.

이정렬 고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고양시의 자원봉사와 센터 활동에 

대해 다음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렬 티스토리는 HTML을 많이 사용하나봐요?

2011년 3월 24일

이창신 제 개인 블로그는 야후고 회사 블로그는 다음입니다. 일단 사용

하다 보면 바꾸기가 쉽지 않네요. 장단점을 잘 살펴봐야 하겠네요. 일

단 검색되는 빈도는 네이버가 가장 좋습니다.

김종원 소셜프리즘 블로그는 www.socialprism.co.kr 입니다.

티스토리입니다.저도 티스토리 처음 써보는데 기능이 생각보다 막강

하네요. 티스토리는 HTML을 아는 파워유저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옛

날에 웹사이트를 만들어보신 분들에게 적합하지요. 미니홈피에 적응

이 되신 분들에게는 네이버, 다음 블로그를 추천합니다. 저 개인 블로

그는 네이버입니다.

김종원 그것은 아닌데요. 확장, 응용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HTML을 

알면 좋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는데 굳이 초대장 받아 상대적으로 

관리 운영이 더 어려운 티스토리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요. 소셜프리즘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 밑에 livere라는 소셜 댓글 기능을 달아놨어

요.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박재훈 저희는 네이버입니다. 견학블로그 형식입니다. 견학자들에게 

포털 사이트 선호를 물어보니 네이버가 높더라고요.

서재민 제 개인 블로그도 네이버입니다. 사실 포털사이트와의 연계성 

때문에 더 많은 검색어 노출을 위해 네이버에서 운영 중입니다.

고한용 저희는 네이버의 카페입니다. 개인 블로그는 운영을 안 하고 있

습니다. 기관 블로그보다 카페가 적절한 듯합니다.

http://www.facebook.com/bokmani?fref=ts
http://www.facebook.com/afrowow?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afrowow?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71082166288097/
http://www.facebook.com/bokmani?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www.socialprism.co.kr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438128539&fref=ts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harubangu?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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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민

34. 블로그를 대표 웹사이트로 선택한다는 것

혹시 여러분 기관은 웹사이트를 블로그로 사용하나요? 

2011년 8월 19일

정지선 저희는 지금 블로그로 전환하려고 제작 중이네요. 희망제작소

처럼 만들려면 돈이 꽤 든다고 하더라고요.

정승창 저도 포털 블로그와 카페를 선택하기 전에, 서버에 설치를 하는 

블로그로 웹사이트를 제작하려고 업체와 논의했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블로그형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되는데 기관에 맞는 

형태로 다시 꾸미면 프로그램을 고쳐야 해서 비용이 꽤 나오더라고요. 

비용만 충분히 된다면 블로그형 웹사이트가 좋다고 봅니다.

서재민 저는 일반 블로그로 웹사이트를 만들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네

이버 블로그를 이용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돈 안 드는 블로그형 웹사이

트가 좋아요.

김현우 블로그형 웹사이트라는 것이 웹사이트의 역할을 블로그로 대

치하는 것이겠지요? 장단점이야 이미 충분히 고려를 하셨겠지만 저작

권의 문제도 고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올린 

글들에 대해서는 저작권 정책이 기관의 정책과 합의 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설치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선택의 포인트도 저

작권도 크게 작용합니다.

저도 그 점을 고려했는 결과적으로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포털블로

그로 기관 웹사이트 역할을 대신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기관 웹사이

트를 블로그처럼 운영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포털 블로그로 운영하는 장점은 1. 검색에서 노출 빈도가 높아집니다. 

2. 게시판 등의 DB를 신속히, 무제한 생성 관리가 가능합니다. 3. 백업

과 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급하게 생각나는 관리적 

장점은 이러합니다.

반면에 기관 웹사이트로 운영할 때 단점도 있겠지요. 1. 저작권과 심의 

정책에 기관의 목적과 불일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하

고 결과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에 종속되어 조절이 어렵습니다. 2. 게시

판, 사진 등 데이터의 누적에 따른 비용부담과 수정과 관리가 제작업체

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3. 백업과 사고에 대한 책임

이 거의 전적으로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96002133796100/
http://www.facebook.com/creep0904?fref=ts
http://www.facebook.com/slgi24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koreawebper?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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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블로그를 대표 웹사이트로 선택한다는 것

김현우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저작권과 차후에 데이터 이전의 용이성을 위해서 설치형으

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설치형 블로그로 운영하시는 것을 

그래서 추천합니다.

요즘 보면 기관에서 웹사이트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

고, 트위터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낭비고 

사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구는 언제든 또 다른 것이 나올 테고 그 때

마다 계속 바꾸고 확장을 하면 관리도 어려워지고 사이트는 엄청 많은

데 각각의 내용은 비슷비슷하고 별 의미도 없어지고요. 

결과적으로 한쪽에 데이터를 모아 두고 이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기

에는 아직까지는 기본인 웹사이트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

로든 우리 기관의 데이터는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원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향후에 대비책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정지선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백업 등 다양한 점에서 네이버 블로그보

다는 티스토리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개인 블로그로서 쉽게 

꾸미고 관리하는 장점이 있지만 기관 블로그라면 티스토리가 좋습니

다.

http://www.facebook.com/koreawebper?fref=ts
http://www.facebook.com/creep0904?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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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정

기관 블로그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팝업 멘트에서부터 주저하고 있는데

요. 오랫동안 웹사이트를 끌어안고 있다가 해보자하고 진행한 소소한 블로그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효과적인 홍보방법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문을 두드립니다.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이나 현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현재 하루 100~150 페이지뷰를 기록하고 있습니

다. 댓글은 없습니다. 블로그에 관해 욕심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용자가 어색하

지 않게 웹사이트에서 블로그를 이용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2년 8월 20일

35. 기관 블로그 개편에 따른 홍보 방법

김종원 블로그는 몇년을 바라보고 꾸준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초반에 

홍보하지 말고 1년 됐을 때 특정 주제로, 잘 정리된 주제로 홍보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초반이니 지금은 홍보할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생

각하기에는 블로그가 웹사이트보다 느린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

함과 진심이 담긴 콘텐츠가 있어야 하지요.

서재민 블로그. 고민할 내용이 참 많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제 의지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접었거든요. 그때 열

정이 넘쳐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블로그로 기관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우선 전직원

이 블로그에 글을 써야 합니다. 홍보담당자 혼자 글을 쓰기에는 무리라

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웹사이트는 사실 사진 하나 떡하니 올려놓으면 끝나지만 블로

그는 약간의 스토리텔링도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 거부감을 보이더

군요.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저도 이런 식으로 기관 웹사이트를 변경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터라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네

요. 힘내세요.

최미정 김종원 선생님. 우선 도메인 자체를 안고 갑니다. 기관 웹사이

트는 없어지고 블로그가 개설되는 것이라 홍보 또는 안내가 필요합니

다. 서재민 선생님. 블로그가 훨씬 어렵다는 것 이해하고 시작하는데

요. 막상하려니 초반부터 턱 막히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http://www.facebook.com/mijeongc?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400036823392629/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mijeongc?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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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관 블로그 개편에 따른 홍보 방법

서재민 대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웹사이트를 추천합니다. 담당자의 엄

청난 노력 끝에 얻은 산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로그식의 웹사이

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500만 원 정

도라고 들었는데 재능기부로 저렇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천히 보시고 가닥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일 뿐이죠. 담당자의 노력과 열정이 있다면 더 좋은 웹사이트 제작

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해요. 모방은 창조의 할머니랍니다.

서재민 부산에서 사회복지기관 웹사이트 이야기하면 항상 학산복지관 

웹사이트부터 이야기합니다. 제 스타일이라 그런 것 같아요.

서재민 처음부터 완성하려고 하면 시작이 안 됩니다. 하면서 기관의 특

성에 맞게 바꾸면서 진행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입니다. 물론 윗분들은 

싫어하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는 일방적인 홍보라고 한다

면 블로그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니 기관의 주장보다는 블로그를 찾

는 네티즌의 관심을 조금씩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미정 서재민 감사해요. 저희는 웹사이트를 블로그로 완전히 전환하

는데요. 어색하지 않게 이용자에게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심지영 서재민 선생님, 우리 복지관 웹사이트 홍보를 하시네요. 감사합

니다. 최미정 선생님, 저희 기관 웹사이트도 블로그처럼 다양한 모듈과 

위젯을 입맛대로 활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루두루 구경하세요.

장윤정 링크: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예전에 들었던 교육 자료에요. 티스

토리 기반 콘텐츠 구성에 대한 강의였어요. 티에디션 이용에 대한 내용

중심이에요. 블로그는 홍보보다는 앞에 댓글처럼 콘텐츠가 생명이죠. 

거기에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고 글에는 CCL달아서 사람들이 

쉽게 퍼가도록 하면 좋죠. 그리고 제목과 내용에 들어가는 단어도 유의

해서 적어야 검색에서 잘 걸린다는데요. 티스토리 분석을 보면 알겠지

만 블로그 유입은 역시 네이버 검색이 최고 많더라고요.

최미정 장윤정 선생님. 감사해요. 기존 웹사이트와 SNS를 연동하고 있

는데 더 부지런히 해야죠. 검색어에 걸리도록 잘 적어야죠. 양심적으로

요.하하.

김종원 심지영 선생님께서 동영상:개편 이벤트에 대해 발표하시는 영

상이 있어요. 24분 넘어부터네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welian.or.kr/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mijeongc?fref=ts
http://www.facebook.com/ss2min?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peoplechange.kr/117
http://www.facebook.com/mijeongc?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youtu.be/SiD0x0JD2K8
http://youtu.be/SiD0x0JD2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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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

오늘 사회복지웹기획모임에서 준비한 세미나 내용을 공유합니다. 원래 글 쓰는 

재주가 별로 없어서 강의를 들으며 바로 필기한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키워

드 중심으로만 보시면 될 듯 해요.

2012년 4월 27일

36. 소통의 시작! 이야기가 담긴 블로그에서

김종원 우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Letter, Photo & Video :: 소통의 시작! 이야

기가 담긴 블로그에서

오늘 사회복지웹기획모임(http://cafe.daum.net/

swwpc)에서 주관하는 블로그 관련 세미나에 다녀왔

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두서없이 기록하였지만 그래도 

내용 공유합니다.

권대익 저도 어제 사회복지 웹기획자모임에서 주관하는 '소통의 시작! 

이야기가 담긴 블로그에서'라는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과 생각을 공유합니다. 신철민 선생님, 이창신 선생님, 김종

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홍보담당자를 꿈꾸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를 잘 

이해하며 기관과 동료를 잘 돕고 함께 연대하고 싶습니다.

'소통의 시작! 이야기가 담긴 블로그에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341137675949211/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iceblue27.tistory.com/entry/%EC%86%8C%ED%86%B5%EC%9D%98-%EC%8B%9C%EC%9E%91-%EC%9D%B4%EC%95%BC%EA%B8%B0%EA%B0%80-%EB%8B%B4%EA%B8%B4-%EB%B8%94%EB%A1%9C%EA%B7%B8%EC%97%90%EC%84%9C
http://iceblue27.tistory.com/entry/%EC%86%8C%ED%86%B5%EC%9D%98-%EC%8B%9C%EC%9E%91-%EC%9D%B4%EC%95%BC%EA%B8%B0%EA%B0%80-%EB%8B%B4%EA%B8%B4-%EB%B8%94%EB%A1%9C%EA%B7%B8%EC%97%90%EC%84%9C
http://www.facebook.com/kdi0625?fref=ts
http://kdi0625.tistory.com/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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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창

오랜 침묵을 깨고 기관 웹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복지관 내부적으로 말도 많았

고 탈도 많았지만 직원의 도움으로 드디어 열었습니다. 이번 웹사이트는 이야기

가 풍성한 공간과 열린 공간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가 

있고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

다. 아직 수정할 점이 많고 채워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한번 구경 오셔서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3일

37. 카페를 대표 웹사이트로 선택한다는 것

서재민 카페로 기관 웹사이트를 운영하다. 카페보다는 블로그가 기관 

웹사이트로는 더 좋을 텐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그

인은 어디를 가나 똑같지만 카페는 소속감이 있어야만 가입한다는 단

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댓글 또한 달 수 없지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서재민 사실 카페 사용이 예전에 비해 축소된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

다. 가입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기관 웹사이트의 

목적에 따라 콘텐츠를 선택할지 소통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하겠어요. 

대부분의 블로그가 소통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상은 콘텐츠가 주를 이

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김종원 커뮤니티의 특성을 생각해볼 때 카페도 나쁘지 않습니다. 블로

그는 콘텐츠가 풍성한데 소통의 느낌이 많이 적습니다. 제 블로그처

럼…….

정승창 카페로 할지 블로그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재민 선생

님의 말씀처럼 카페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로그인이나 카페 가입 없이도 글을 볼 수 있

고 글을 작성하도록 했는데 카페의 단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겠더

라고요. 이 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언 감

사드립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웹사이트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http://www.namguwelfare.or.kr/

서재민 정승창 선생님. 로그인, 카페 가입 없이도 글을 볼 수 있는것은 

좋은 방법인데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광고성 스팸 글을 못 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무시한다

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소속감을 느끼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입니다.

http://www.facebook.com/slgi24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88315311231449/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slgi24
http://www.namguwelfare.or.kr/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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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카페를 대표 웹사이트로 선택한다는 것

서재민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루다 보면 안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봐왔기에 지속적으로 거들어줘야 합니다.

정승창 이번 작업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성과는 동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을 카페에 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죠. 소식지로 동료의 사업을 홍보하고 지지와 격려해주는 것처럼 기관 

웹사이트가 동료들의 놀이터처럼 되기를 바랬거든요. 아직은 시작이

지만 기관 웹사이트 안에서 지지와 격려가 일어나고 있어서 보람이 있

습니다.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slgi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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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희

38. 사회복지사 일인 미디어 강화

지난 주 삼일 간 소셜미디어 전문연수에 참관했습니다. 참관이라는 표현이 조

금 우습죠. 강의도 하고 다른 강사의 발표도 들었습니다. 마케터로서 소셜미디

어(블로그, SNS 등) 중심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제도 하고 배울 

겸 삼일 간 함께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 분야는 책보고 논문도 써보는 등 혼자

서 공부 했었죠. 제가 아주 비영리스러운 사람이어서 배울 것이 많은 시간이었

습니다. 삼 일간 머무르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 그룹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관 홍보, 특히 기관 웹사이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몇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의 핵심 가치는 함께 하

는 사람들이 무언가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믿지요. 미디어도 이미 일인미디어가 

핵심이고요. 먼저 기관의 모든 실무진들을 일인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실무진들이 일인 미디어로서 자기 블로그와, SNS를 기반으로 당사자 분들

과 관계를 맺습니다. 기관 웹사이트(저는 블로그형을 선호합니다)는 이러한 일

의 허브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기관 실무진을 모두 홍보 사회사업가로 만들

어 가는 일입니다. 이 분야에서만 일하시는 홍보 담당 사회복지사들만 행할 일

이 아닙니다. 이 일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구축하고, 현장 실무의 전문성을 상승

시킬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2011년 8월 28일

김종원 강의도 하시고 배우기까지 하시고 좋으셨겠네요.

저도 그런 웹사이트를 지향합니다. 블로터닷컴이나 100인닷컴과 같은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었지요. 그런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어요. 그 현실적 어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기록'입니다. 자신이 

한 활동, 특히 사회사업 가치에 맞게 일한 활동을 스스로 기록하는 훈

련이 중요합니다. 기관에서 일할 때 그런 분이 몇 분만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를 항상 생각했지요. 소셜프리즘 블로그와 페이지를 그렇게 운

영하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직원의 블로그 콘텐츠 공유가 안 되면 RSS와 같은 기술을 적

용하여 부분적으로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 점에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건희 자기기록이 핵심이지요. 그 기록에 의해 삶이 변한다는 것을 많

은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록하는 이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하죠. 어찌됐든 사회사업가들 모두가 일인 미디어로서 자기 

일에 대한 가치를 축적하기 바래봅니다. 

http://www.facebook.com/babogh?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200329836696663/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babogh?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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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회복지사 일인 미디어 강화

정건희 이를 위해 현재 개인 미디어를 셋팅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

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사회복지사의 콘텐츠(내용)를 축적

하는 블로그라 생각해요. 전에 사회복지정보원에서 김종원 선생님이 

척후병, 본대 이야기했지요. 저는 개인 미디어의 본대는 블로그라고 생

각해요. 이러한 자기 본대가 네트워크 되고 기관의 웹사이트가 허브가 

되고, 또 다른 웹사이트가 네트워트 되고……. 이 과정에 SNS는 핵심 

연결 고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것을 더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아

요. 

여기에 더해 이번 후반기에 가르치는 청년들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 소

셜러닝(Social Learning)을 실험합니다. 조만간 연락 드릴 테니 멘토

로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재민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 역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복지

관에서 하는 모든 일을 혼자 담는다는 것이 사실 너무 벅차더라고요. 

함께 블로그를 운영할 직원을 찾아보지만 각자의 견해 차이와 관심도

가 달라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블로그보다 좋은 매체는 없다고 생각합니

다. 기록과 더불어 홍보의 수단으로도 제격이고요. 하지만 업무과중 등

의 이유로 인해 블로그나 SNS 사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SNS교육 참가 후 좋은 교

육이었다고 하면서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말이죠.

저도 기관에서 평가할 때 항상 하는 말이 홍보사업은 담당자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 직원이 함께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

니다. 3년째 말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담당자가 그래도 해보라는 대

답입니다. 함께 해야 배가가 되는 사업이 홍보사업인데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래도 각개전투로 직원을 포섭하다 보니 어느새 몇 명이 시작해 

보기는 하더군요. 전체 직원의 홍보담당자화! 제가 지향하는 홍보사업

의 방향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윤정 저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쓰면서 직원이나 현장 분들의 좋은 글

이 있으면 '공유하기'해서 페이지에 노출합니다. 저도 원래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 아니었는데 온라인사업부서에 속해 있기도 하고 관리

하던 직원이 제가 페이스북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편하게 해보라

고 제안해줘서 하는 것입니다. 직원한테 처음부터 함께 하자 같이 하자 

하면 일이 늘어날까봐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활발

히 쓰는 사람을 살펴 보다 제안하거나 직원에게 교육해준다고 하면서 

교육이 끝나고 함께 해볼 사람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http://www.facebook.com/babogh?fref=ts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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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39. SNS를 통한 개인 브랜딩의 힘

저 큰일 났어요. 오늘 드림트리(Dreamtree) 멘토들과 첫 모임인데 준비를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리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말이죠. 그

래도 좋은 분들 만난다는 생각에 설렙니다. 예전에는 직업인 멘토들을 청소년

들과 연계하려면 VMS에 올려서 관심 있는 사람이 와주기를 기다리거나 자원봉

사센터가 거점이어야 하는데, 이번에 물론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기존 네트워

크도 큰 힘이 되어주기는 했으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1년 가까이 즐겁게 해온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인이 SNS를 통해 개인 브랜딩을 하고 그것

을 기반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정건희 선생님의 글에 크게 공감합니다. 그러

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약하지만 다양한 인맥을 갖고 여기저기 

콕! 콕! 찔러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의 지식은 근본 

없는 지식이라고. 폭넓고 다양하나 그 지식을 깊이 캐내려 하지 말아달라고 말

이죠. 그냥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스니저'라고나 할까요? 그 모습이 저랍

니다. 그렇게 브랜딩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자기합리화라고 하나

요?

2011년 9월 6일

김종원 장윤정 선생님. 응원합니다. 개인 브랜딩을 기반으로 홍보! 마

음에 와 닿네요. 기관에서 일하는 많은 사회복지사가 자신을 위해서도 

일하고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정건희 장윤정 선생님 덕에 '드림트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고맙습니다. 장윤정 선생님은 이미 개인 브랜딩을 구축하신 것 같아요. 

멘토링, 청소년, 부스러기 등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 보여요. SNS에서

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장윤정 이승미 선생님, 응원 감사합니다.어제 멘토들과 모임하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특별한 강사를 모신 것도 아닌데 한 분 한 분의 이야기

만 전해 들어도 청소년에게 감동이 될 듯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사

실 누구나 청소년들도 다 갖고 있는데 자신의 스토리를 대단하지 않게 

봐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스니저로 저를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사회복지를 하면서도 자신의 가치, 자신

의 방향성에 따라 표현되는 것이 많이 달라지는 듯합니다. 

이승미 매번 보기만 했는데 오늘은 선생님께 꼭 말씀 드리고 싶어 남겨

요. 항상 고민하시고 그 고민의 흔적과 결과를 공유해주시는 선생님 덕

분에 많은 용기와 지식 얻고 갑니다. 응원합니다!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204377479625232/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babogh?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seungmistory?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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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소셜프리즘 세미나 신철민 선생님, 소

통인가 홍보인가, 발표영상

소셜프리즘은 사회복지 홍보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세미나입니다.

신철민 선생님의 발표입니다. 소셜미디어를 바라보는 시선! 소통과 홍보! 이 단

어만으로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보아요. 황

흥기 선생님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일

40. 소셜미디어는 홍보도구? 소통도구?

김종원

http://youtu.be/UZMeLK4UxyY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244289348967378/
http://youtu.be/UZMeLK4UxyY
http://youtu.be/UZMeLK4UxyY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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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41. SNS 홍보 정리

<사회복지기관 SNS 홍보사업 결론>

일상생활이 콘텐츠가 되고,

말이 보도 자료가 되고, 

행동이 신뢰를 만들며, 

공감하면 확산된다. 

홍보라는 단어에 매몰되면 숲을 볼 수 없다.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2012년 3월 28일

양성헌 김기완 선생님. 선생님은 벗겨도 벗겨도 새로워요. 몇만 겹의 

양파 같아요.

김기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요즘 재미도 점점 떨어지네요. 잘 모르겠

습니다.

신현환 와우! 홍보 교육할 때 써먹어야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출처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320384834691162/
http://www.facebook.com/ancole74?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h2welfare?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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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42. 페이스북, 홍보·소통도구로써의 적합성

요즘 페이스북이 지역복지기관에 적합한 홍보 도구인지 깊게 생각합니다. 부정

적인 생각이 있네요. 각 기관의 사명과 대상,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부정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홍보의 생산과 소비가 사회복지계 내부에

서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협회나 협의회, 청

소년 기관에서는 참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홍보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적절할 수도 있고! 기관에서 

만들기 나름인듯합니다. 저희 기관은 홍보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네

트워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관계와 소통을 위한 '도구'이니까

요.

조은희 지역주민은 페이스북을 안한다? 요즘 자꾸 늘어납니다. 안하는 

사람은 안하겠지만, 하는 사람도 느는 것은 무시할 수 없겠죠? 이미 은

평은 '은평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조은희 네. 자체적인 모임이에요. 이제 시작 단계라 많은 글을 쓰는 것

은 아니지만, 이 모임을 통해 또 다르게 '소통'하는 '공간'이 생긴 것이

죠.

김동균 아직은 페이스북에 관계형성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될지

도 모르겠습니다. 관계형성부분이 사회복지계 안에서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로 확대 된다면 홍보의 효과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함형호 네. 조은희 선생님의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수단과 도구. 굳이 

따지기보다는 How의 문제이기는 한데……. 페이스북은 홍보 그 자체

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관리차원에서 사용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동

의합니다.

신현환 접점을 만들어 내는 도구 중에 하나죠. 효과적인 홍보수단은 아

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복지활동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홍보의 

목적이라고 볼 때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지역주

민과 거리가 조금 멀지요.

신현환 자체적인 모임에 복지관이 참여하는 방식인가요? 좋네요. 계속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긴 하겠지요. 좋은 사례 남겨주세

요.

2011년 3월 14일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joeunhee?fref=ts
http://www.facebook.com/joeunhee?fref=ts
http://www.facebook.com/joeunhee?fref=ts
http://www.facebook.com/kdg.socialwelfare?fref=ts
http://www.facebook.com/hyungho.ham?fref=ts
http://www.facebook.com/h2welfare?fref=ts
http://www.facebook.com/h2welfare?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4738296532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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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페이스북, 홍보·소통도구로써의 적합성

조은희 김동균 선생님. 가능하죠! 도구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달라

지니, 쓰기 나름이 아닐까요? 또 누구와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 달라지

지 않을까요? 아……. 고민! 이런 고민 즐겁네요. 

김영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아요. 홍보는 알림과 참여(물론 참여유도

가 중요하지만)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일단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알아야 참여할 것이기에 일단 초보적인 수준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

습니다.

일개 기관만 한정하지 않는다면, 기관의 일들이 알려지면서 지역 간 소

통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전남지역에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등 다른 지역 소재 복지관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고 실천의 폭을 넓히고 방법을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

으니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기회도 될 것이고요. 

지역으로 보자면, '목포 사람들'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거든

요. 거기에는 시의원, 시민단체, 자영업 등 그야말로 다양한 구성원이

어서, 지역 내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도 가능하고, 주민 대면도 가능해

서 홍보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박승용 생각은 많아지고 머리는 회전이 안 되고……. 쓰다 지우다를 반

복. 뭐 그렇지만 다른 분들의 생각 덕분에 큰 힘이 됩니다. 페이스북의 

유용성과 효과성. 함정이 도사리는 듯한 막연한 의구심과 두려움도 있

지만 그 역시 해결은 개인의 몫이죠? 기관 홍보도구로의 적합성. 아직

까지는 관망합니다. 기회를 살피는 것은 아니지만 장고 끝에 악수가 아

니길 바랄뿐입니다.

김종원 아주 단편적인 생각에 이렇게 참여하시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저도 지역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은평은 벌써 지

역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네요. '녹번인연'이라는 모임도 있고 좋네

요.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예 사람처럼 등록하는 

것과 페이지를 만드는 것, 또는 그룹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완 이용하는 목적이 뚜렷할 필요가 있고 그 목적이 뚜렷하다고 하

여도 일반인들, 이용자들과 함께 소통을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용인, 용인사람들' 

페이지 식구들과 번개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 웹이라

는 도구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이 잘 되는 물꼬가 트였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http://www.facebook.com/joeunhee?fref=ts
http://www.facebook.com/youngran.kim1?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jeonjuwelfare?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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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페이스북, 홍보·소통도구로써의 적합성

조은희 재료는 많습니다. 도구도 많습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일한 것인

지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어떻게 일할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

을까요?

함형호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해 주는 이 모임이 좋습니다. 페이스북의 

홍보 활용. 처음에도 이야기 했듯이 어떻게 도구를 사용하는가에 대

한 논의였는데……. 더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방향에서 홍보

를 잡을 수 있겠네요. 요즘 홍보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은 떠 먹여주기식, 

퍼주기식의 홍보가 아니라 소통이 되는 홍보를 위한 고민을 하는 중인

데……. 다양한 접근으로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기완 일년이 지난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이지 : 부정적

기관계정 프로필 : 긍정적이나 효과에 대한 의문

조직원의 개인계정 : 목적성이 있다면 소통과 자원개발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 목적이 없다면 오히려 소통 저해

김종원 김영란 교수님. 그러게요. 제가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해 몇몇 사람들의 페이스북 관계망

을 보니 지역성이 거의 보이지 않고 인맥,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

지사들 간의 관계 중심인 것 같아서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지역성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요. 페이스북은 '알 수도 있는 사람' 추천이 막

강하잖아요. 그렇게 그룹, 페이지도 추천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래야 지역도 보고, 모임도 보고 적극 참여할텐데……. 교수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과 대화하니 제 생각이 넓어집니다.

http://www.facebook.com/joeunhee?fref=ts
http://www.facebook.com/hyungho.ham?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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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창

내일 소셜미디어 활용 네번째 직원 모임을 갖습니다. 주제는 '페이스북으로 어

떻게 지역사회와 소통할 것인가?' 입니다 

모임을 시작하면서부터 갑갑한 주제였는데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 선

생님들께서 작성해주신 자료를 참고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

스북이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들의 네트워크 매체로 사용되는 모습은 여러 선생

님들께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페이스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을 할까요? 혹은 페이스북이라는 도구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일까요?

2011년 7월 5일

43. 페이스북, 지역사회 소통 방법 논의 

김기완 종종 느끼고 있던 점인데……. '어떻게 지역사회와 소통 할 것

인가?' 또는 '어떻게 직원이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하도록 독려할 것인

가?' 

김석훈 저도 페이스북을 이용하면서 느낀 것은 페이스북(온라인)은 결

국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석훈 진정한 '소통'은 발로 뛰며 만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발

이 닳도록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은 '공감'과 '소통'을 이끄는 촉매제 역

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원 어떤 일을 할 때 어디까지 힘을 쓰는가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일이 좋은 방법인가? 라는 질문이지요. 

적용해보면 '페이스북으로 지역주민을 만나는 일이 가장 좋은 방법인

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완 선생님의 사례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주민을 만날 수 있다는 정도의 톤으로 이야기 해보시는 것은 어

떠신가요? 선생님이 어려워하는 점, 특히 한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

게 끄집어내시는 것이지요. SNS로 지역주민을 만날 수 있다는 데에는 

부정하지 않으나 본질은 지역을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나

는 것이지요. 만난 사람이 페이스북하는 분이면 그분과 온라인으로 소

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서재민 페이스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해야 하겠지요. 연령층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

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www.facebook.com/slgi24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75001335896180/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577721258&fref=ts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577721258&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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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페이스북, 지역사회 소통 방법 논의

김기완 페이스북이 소통의 다리를 놔주고 실제로 뵙고 교감하고, 다시 

페이스북으로 인사를 여쭙고, 다시 오프라인에서 또 뵙고, 무언가를 이

끌어내서 성과로 옮겨야 한다는 의식에서 해방되어 긴 호흡으로 '관

계'와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거들고, 공생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 '때'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불현듯 찾아

올 것 같아요. 김석훈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서재민 선생님의 

의견도 동의합니다.

지역주민의 스마트폰 보급률에 비해서 SNS를 활용하는 사람이 매우 

적어요. 트위터다 페이스북이다 연신 떠들어대니 배우고는 싶은데 못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가 꼭 강사일 필요는 없지만 지역사회 

교육과 그 과정에 사회복지 가치를 끼워 내장하는 과정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와 공생성에 대한 가치 내장.

서재민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성취감도 있고, 

일을 하는데 촉매제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발로 뛰는 소통! 중요

하죠. 하지만 우리 역시 페이스북으로 우리끼리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

까? 꼭 발로 뛰어야만 진정한 소통이라는 생각은 어패가 있는 것 같다

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통은 어떤 소통인지. 스스로의 

관념과 욕심에 의한 소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

습니다.

서재민 과연 우리는 지역과 어떤 소통을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원

하는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고 있

는 방식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소통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

양한 물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윤정 어제 소셜미디어 교육 갔습니다. 소셜은 1년 이상 흐름을 갖

고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급속하게 소

통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SNS는 오프라인과 떨어져서 갈수는 

없는 듯 해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지역주민들이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촉진하는 소소한 이벤트

나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어떤 기관들은 청소년이 어르신 분들께 

인터넷 교육하는 봉사프로그램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젊은 층이 

SNS를 다루는 못하는 분들을 교육해주며, 만드는 콘텐츠를 지역사회

나 기관과 관련한 것으로 하도록 함 좋겠죠.)을 진행해보면 좋을 듯 해

요. 페이스북 관련 이용가이드나 지침도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봐서 

캠페인을 펼친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계속 이어지는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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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페이스북, 지역사회 소통 방법 논의 

정승창 이번 모임을 진행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지역

사회와 소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죠. 모임의 주요 초점이 SNS 

기술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정기적인 스터디와 모임을 해보자는 의견

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복지관 프로그램과 사업도 지역사회 관

계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보자는 의견도 나왔습

니다.

모임의 후반부를 진행하면서 성과는 지역사회의 관계성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어떠한 공

통분모를 찾아서 함께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앞

서보겠다는 욕심이 다시금 첫 출발선에 되돌아오게 하네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TF팀은 다음주면 끝이 나지만 새롭게 소모임

을 만들어서 정기적인 스터디와 토론,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진행하

려고 합니다. 많은 조언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김종원 정승창 선생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듯해서 죄송한 마음

입니다.

선생님. 사회적 자본, 또는 양원석 선생님의 '복지생각'이나 '소셜네트

워크와 사회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푸른복지사무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도구보다 가치에 더 집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http://www.facebook.com/slgi24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elfare.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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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44. 페이스북 페이지의 담아야 하는 콘텐츠

붐처럼 일어났다가 번갯불처럼 사그라질 운명은 아니었을까요? 요즘 페이스북

을 사회복지기관의 소통도구로 활용하고자 한 생각에 대한 회의감과 아직 남은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1. 소셜네트워크에 기관의 이름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지역의 이야기를 하

자) 청자가 원하는 소식을 전하자.

2. (횟수는 줄이되) 각 콘텐츠에 힘을 실어, 보는 이로 하여금 공유하고 싶은 스

토리를 만들자.

3. 복지관 자랑 그만! 우리 지역주민을 자랑하자.

4. 사람을 세우면 사람이 세운다. (멋진 말이죠. 최근 지인에게 들은 그만의 회

사운영 원칙입니다.) 

지역주민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른다. 지역주민은 그들의 네트

워크 안에서 주목받고 싶은 잠재의식이 있다. 지역주민은 지역의 문제가 긍정적

으로 변화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역주민은 지역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앞

으로 계속 관찰해보고 싶어지는 삼산종합사회복지관 페이지도 한번 소개해 봅

니다.

2012년 8월 22일

김기완 블로그도 같은 원리일 것 같아요. 블로그 유입은 보통 포털 검

색 태그를 통해 유입될 텐데 어떤 검색을 통해 유도하면 소식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플랫폼으로 두고 SNS로 확

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지역주민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올까요? 온라인 

콘텐츠와 오프라인 소식지나 마을신문과의 통일은 어떨까요?

평소에 온라인 콘텐츠를 성심성의껏 만들고 소식지나 마을신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고 자랑하고 세워드린 지역주민이나 후원자, 봉

사자에게 그것을 보내드리는 방식으로요.

내가 나온 이야기,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옆집이 나

왔으니 나도 나오고 싶은…….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의 비젼과 사명 -비젼 세상과 소통하는 행복에

너지 -사명 ·복지관의 이미지 창출 : 섬기는,나누는,살

림을 실천하는 복지관 ①종사자의 태도 변화 ②기관운

영관리 능력 개선 ③지역주민욕구변화대응을 위한 

박춘기 그래서 결국 블로그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페이

지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소통 공간, 어떻게 모이게 할 수 있을지 열심

히 연구해봐야겠네요.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400877959975182/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samsanwelfare8607?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samsanwelfare8607?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turgee0126?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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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페이스북 페이지의 담아야 하는 콘텐츠

권태용 지역과 소통하려는 지속적인 활동이 멋져 보이는 삼산종합사

회복지관 페이지네요. 모이고 많아지면 변하겠다는…….

심지영 작년에 한참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올 때 

어느 분께서 '떨어지는 빗물에 바위 패이듯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

준히 좋은 콘텐츠를 축적하면 언젠가는…….'이라고 조언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운영한지 갓 1년이 되어가는데 너무 큰 성과를 바랬는 

것은 아닌지 반성했었죠. 그런데 자꾸 힘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페이지 

활용에 대한 한계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듯 하고요.

고한용 좋다! 좋습니다! 구현이 왜 이리 어려울까요? 저도 복지관 카

페 공간에 대해 고민합니다. 저도 보고 생각도 하고 다른 눈으로도 보

고 넓게, 멀리, 봐야겠습니다.

양성헌 페이스북이 유행처럼 번지고 불처럼 타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

것을 통해 단기간에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마음 때문에 그런 시각이 있

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어요. 오프라인상에서 긴 시간 교감하고 

교류하듯 온라인도 1-2년에 무엇을 하거나 드러나지 않아도 끊임없이 

경험을 통한 작은 발전을 즐기면서 지속하면 최소한 나아지지는 않을

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긴 시간이 걸려도 한 번 정도 입질의 손맛

이 않을까요?

김종원 요즘 제가 책 만드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1년 전에 우리 

치열하게 논의했던 글을 정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생각

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나름 유치했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하

하. 저부터도 유치했지요. 

인쇄 홍보물 글을 읽을 때는 그 생각을 잘 안하는데 페이스북, QR코드 

등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글이면 그 생각에 피식 웃기도 하고 힘

이 빠지기도 합니다. 김기완 선생님 말씀처럼 번갯불에 콩을 굽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니 내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니 다른 시

각, 생각이 커집니다. 

소식지와 웹사이트 콘텐츠 통합 운용이라고 썼던 글이네요. 어떻게 제 

주장을 명확하게 기억해주시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http://www.facebook.com/yongs13?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ss2min?fref=ts
http://www.facebook.com/harubangu?fref=ts
http://www.facebook.com/ancole74?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dreamworker.co.kr/1500838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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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기 심지영 선생님의 말씀. '꾸준히 좋은 콘텐츠를 채워나가면 언젠

가는…….' 이라는 마음으로 저도 저희 센터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조

금씩이나마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을 페이스북에서 소

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면 먼저 직접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고 나

서 페이지를 소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오프라인에서의 노력

이 필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라인에서만으로는 너무나 큰 한계

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과의 소통, 어려워요. 진심어린 시간과 정

성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김기완 김종원 선생님. 지난 글은 언제나 오글오글 하잖아요. 그렇기에 

발전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기록이 좋아요. 

44. 페이스북 페이지의 담아야 하는 콘텐츠

http://www.facebook.com/turgee0126?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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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45. 페이스북으로 지역주민 관계망 살리기

페이스북 관계망 분석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망을 비교해볼 때 가장 

많이 바뀐 점은 파란색의 용인시민들과 노란색의 용인 기관이나 기자들, 그리고 

녹색의 우리 복지관 직원 안에 소통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 최종 이용 목적은 사회복지사들끼리의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성'을 살리는 것, 상기한 세 그룹이 사회복지사들끼리의 관계망처럼 한 그룹으

로 뭉치는 것입니다. 친구를 추가하실 때 '알 수도 있는 친구' 기능을 이용하시

고 복지관이 있는 '지역명'으로 혹은 '영문 지역명'으로 지역성을 띄는 검색어로 

선택하여 친구를 추가하고 자주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2011년 5월 15일

김종원 "제 페이스북 최종 이용 목적은 사회복지사들끼리의 소통도 중

요하겠지만 '지역성'을 살리는 것, 상기한 세 그룹이 사회복지사들끼리

의 관계망처럼 한 그룹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좋습니다. 사

회사업답게, 관계망 중심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 부럽습니다. 대단하십

니다. 지역성이 담겨있는 검색어! 좋습니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지역성 2.복지(무엇을 하는가?) 이 두 가지 핵심 단어 중심으로 주민

들 인식에 깊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61238527272461/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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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페이스북으로 지역주민 관계망 살리기

김기완 아무리 제가 용인 토박이라 해도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홀로 의미를 부여하고 책임감이 커지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합니다.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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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필판의 당신이 좋아요.

전주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아주 친절하

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성과 기쁨을 다하여 밝게 인사합니

다. 버스기사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인간적인 말

더필판에서 하는 운동을 복지기관에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을 통

해 지역주민의 활동을 감사드리고 세워드리고 관계를 만드는 아주 좋은 활동이

지요. 이 내용으로 길게 글을 쓰고 싶어집니다.

김종원 김기완 선생님. '용인, 용인사람들' 그룹에서 이런 캠페인 한 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2011년 8월 1일

46. 페이스북으로 주민을 세워드린 사례

김종원

김기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정

례화하면 기록 공유하겠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 오호! 설레

어라.

신현환 버스 기사님께 인사드리는 활동이 어떻게 유익한지 찾지 못 하

고 있는데 좋은 사례를 발견한 것 같네요. 인사와 나눔 캠페인을 진

행하는데 '버스에서 인사합시다.'라는 주제는 보류했습니다. 대신에  

'소원했던 분들에게 안부인사 전해 보세요.'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버스에서 인사하는 활동 고민해서 진행해봐야 하겠네요. 좋은 사례 고

맙습니다.

http://www.facebook.com/photo.php?fbid=198042756916026&set=a.190699890983646.56706.100001309101366&type=1&comment_id=379731&offset=0&total_comments=17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87291141333866/
http://www.facebook.com/photo.php?fbid=198042756916026&set=a.190699890983646.56706.100001309101366&type=1&comment_id=379731&offset=0&total_comments=17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h2welfare?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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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47. 페이스북 운영 방법 제안

페이스북을 공부한답시고 한 일주일을 논 듯한 기분입니다.

1. 기관 계정은 만들 수 있지만 꾸준히 운영자가 콘텐츠를 올리지 않으면 소통

용으로는 어렵습니다. - 기관계정은 아무래도 힘들다는 의견

2. 동종 혹은 유사 종사자 간의 연결고리로 활용하기는 매우 좋으나

3. 지역색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 처음부터 나온 의견이었으나 혹시나했는

데, 역시나 네요.

4. 기관주체의 지역계정을 만들고 사람을 끌어 모으는 데(초대) 까지는 쉬우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운영자의 중재 없이 그들끼리 소통하는 것은 어렵

습니다. - 페이지 내 소수 집단을 조직화 하기는 가능하나 기타 대부분의 소속 

인원들은 트윗의 타임라인 넘어가는 수준으로 판단하는 듯.

5. 지역사회 구성원을 끌어모을 콘텐츠가 '절대' 부족합니다.

어쩌면 조금 더 심도 있는 기능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1년 3월 16일

김기완 사람 향내 나는 아날로그를 자꾸 없애려하고 돈 되고 효율성만 

따지는 무언가를 세상이 요구하네요. 선생님은 참 마음 따뜻하신 분 같

습니다.

김기완 '그래도 최고의 소통은 기관이 지역사회로 직접 나서야 한다는 

원론적인 싱거움' 캬…….

박승용 기관계정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아

직도 관망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 개인의 성장과 지지, 

그리고 학습의 공간으로는 참 유용하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아울러 개

인의 역량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

의 본질을 각기 다른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고의 

소통은 기관이 지역사회로 직접 나서야 한다는 원론적인 싱거움. 사람

이 사람을 만나야 통합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지를 얻

고 단련·수련된 내공으로 지역을 향해 출발하자고요!

박승용 캬……. 업무 시간에 우리 사무실 마당 모정에 모여 소주 한 잔

씩 건네시는 할머니들 틈에 끼워 얻어 마시는 소주의 맛 역시 캬……. 

또 그 시절이 다가옵니다. 가끔은 소주 한 병을 사들고 할머니들 도시

락 점심에 반주로 내놓아야 할 따스한 봄입니다. 지난 늦은 가을 날 우

리 동네 할머니들과 새 봄이 오거든 함께 멋진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47945138601800/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jeonjuwelfare?fref=ts
http://www.facebook.com/jeonjuwelfare?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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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페이스북 운영 방법 제안

김기완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1. 일단 락멜트(Rockmelt)를 사용하여 SNS활용 효율성을 높입니다.

2. 글 업데이트는 트윗을 사용하되 목적성을 뚜렷이 합니다.

3.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소통합니다. 

4. 차분하게 긴 호흡으로 블로그를 꾸며갑니다.

5.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잘 조절합니다.

박승용 패기와 열정이 부럽습니다. 그 넉넉한 기운은 이렇게 가만히 앉

아 있어도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조은희 김기완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소통한다. '좋아요!'

김종원 1. 기관 계정으로는 어렵다는 의견. 저도 환영합니다.

기관 계정은 페이지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2.3번은 제가 써 놓은 의견과 일치하네요. 혹 못 보셨으면 밑에 글에 

있습니다. 용인, 장애인 이 두 가지 키워드로 그룹을 만드는 것도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용인지역 장애인을 돕는 모임' 이렇게

요. 직원은 페이스북 프로필로 참여하고요. 허브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

는 것이지요. 

4. 온·오프라인이 섞이면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모임에 오신 것은 저의 발표를 듣고 얼굴을 봤기 때문이거

든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5. 홍보든, 소통의 근거는 동료의 사회사업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나열 해주신 글 응원합니다. 글:홍보의 근거는 동료 사회사업가가 진행

하는 사회사업활동에서 나옵니다.

김종원 정호영 선생님. '돕는'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네요. 조심하

겠습니다.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지 생각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유

념하기를 바랍니다.

정호영 김종원 선생님의 댓글 중에 '용인지역 장애인을 돕는 모임'이란 

말에서 '돕는'이란 어휘가 조금 거슬립니다. 다른 말은 없을까요? 모임

의 구성원이 비장애인만 있는지, 함께 있는지에 따라 모임의 이름을 짓

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jeonjuwelfare?fref=ts
http://www.facebook.com/joeunhee?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cafe.daum.net/cswcamp/1wEY/258
http://cafe.daum.net/cswcamp/1wEY/258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pisa.jungho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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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희

요즘 페이스북을 사용하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친구의 비율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고 서로 지지하고, 

조언할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도 들지만, 실제 지역주민과는 어떻게 소통해

야 하는가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또 개인 계정과 기관 계정을 함께 사용하다 보

니 두 계정의 사용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다른 선생

님들은 어떠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계시는지 또 개인 계

정과 기관 계정을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 5월 19일

48. 페이스북 운영논의 개인 계정, 기관 계정 

서재민 저희는 아직 기관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이 

SNS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업무과중 걱정 때문에 기관 페이지를 못 

만들었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역주민과의 페이스북 소통은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과의 소통은 발로 뛰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은 SNS와 거리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기완 기관 계정은 잠시 멈춘다는 공지를 띄우고 간혹 들어가서 앱글

을 지워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전환은 확실한 전략과 콘텐츠가 있어

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성원 전부가 활발하게 SNS를 활용한다

면 기관 계정 페이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민과는 온라인

으로 대화하고 실제로 만납니다. 목적도 없고 의도도 없이 그냥 만나서 

1/N로 밥을 사먹습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돌아와서는 다시 온라인으

로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후원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임성희 기관 계정은 페이지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송길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홍보담당 송길호입니다. 저희는 현재 

페이지와 프로필 두 가지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두 가지를 한

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개인 프로필은 개설만 한 상태이고 

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데 벌써 친구가 400명 가까이 됩니다. 페이지는 

만든 지도 조금 되었고,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 현재 550명 정도가 팬

이 됐습니다. 앞으로 개인 프로필을 찾아가서 '좋아요'를 클릭해 드리

고 소통합니다. 페이지는 페이지대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http://www.facebook.com/egljh?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62077720521875/
http://www.facebook.com/Daejang?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hopeholic83?fref=ts
http://www.facebook.com/girorosong?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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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페이스북 운영논의 개인 계정, 기관 계정 

김종원 김기완 선생님. 우와! "페이지 전환은 확실한 전략과 콘텐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성원 전부가 활발하게 SNS를 활용

한다면 기관 계정 페이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 닿네요.

저도 서재민 선생님의 생각에서 페이스북을 출발합니다. "저희는 지역

과의 소통은 발로 뛰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이 더더

욱 다가옵니다.

임정희 선생님. 기관의 요구가 없다면 페이스북을 그냥 개인적인 도구

로 사용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전국에 있는 동료에게 지지받고, 저와 

같은 사람과 대화하는 그냥 편안한 도구로요.

계속 고민입니다. 페이스북에 지역성을 담자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

인지, 그냥 개인적 삶의 확장 공간으로 남겨야 하는지……. 오늘도 그

랬지만 제가 발표할 때 블로그는 콘텐츠 창고 도구, 트위터는 홍보 도

구, 페이스북은 동료의 지지·격려받는 도구로 사용하시라고 합니다. 그

렇게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임정희 우와! 많은 선생님의 조언 감사합니다. 소셜미디어라는 것이 

갑작스레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지다 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서재민 선생님의 말씀이 더욱 와 닿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지역과의 소

통은 그저 발로 뛰기 귀찮다는 변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인데 말이죠. 며칠간은 계속 

고민하겠는데요. 생각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조용진 저도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네요. 사실 클라이언트들과 SNS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란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동네인 상도동 지역은 노인인구가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활동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정보 등

을 제공할 때 개인보다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페이지를 활용해 볼 계

획입니다. SNS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지

역사회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점이라

고 생각합니다.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egljh?fref=ts
http://www.facebook.com/jocnet?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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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49. 페이스북 프로필 기관 계정 운영

요즘도 기관이름으로 친구신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정책상 그러

면 안되는건 알고 계시죠? NGO나 사회복지기관들은 페이스북에서 개인 프로

필을 만들기보단 페이지를 추천합니다. 저는 요즘 기관이름의 페이스북 프로필

(개인계정)로 친구신청을 해오면 '나중에 확인'을 눌러요.

SNS프로필은 개인의 소소한 이야기도 올릴 수 있는 공간이고, 홍보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으레 기관 프로필은 한 사람이 관리하

지 않고, 홍보부서 여러 명이 관리하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계속 바뀔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친구를 신청해오고, 내가 올

리는 글을 계속 본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기관들

과 NGO 이름으로 개인계정을 만들고, 친구신청하고……. 그러다가 계정 삭제

되고 정보를 다 날릴수도 있거든요.

페이스북에서 기관과 단체들은 페이지를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페이지는 페이

스북 가입 안 한사람도 볼 수 있고, 구글에서도 잘 검색됩니다. 프로필에 비해 

훨씬 좋은 점이 많거든요. 글:내 사업체, 밴드, 또는 기타 단체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2012년 7월 2일

박용득 저는 담당자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거 만들기 위해 윗분에게 

엄청 혼났을 것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요.) 친구 승인 해줍니다. 뭐 

그렇게 승인해줘도 거의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00기관 풍경

부장 : 박00 선생 페이스북 개설했어?

박00 : 아뇨 제가 잘 몰라서 못했습니다. 

부장 : 아니 이사람이 지시한게 언젠데 아직 못했어? 우리 사무실에 당

신밖에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안하면 누가해? 

박00 : 죄송합니다. 

부장 : 지금 옆 00복지관에서 페이스북을 개설해서 친구가 1000명이

라는데 우리도 얼른 개설해서 친구 500명을 만들어놔! 내일까지! 

박00 :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아는거 없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니 제가 친구를 맺어놓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만든 

페이스북 계정은 죽은 계정이 되더라고요.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help/?faq=188258584554690
http://www.facebook.com/help/?faq=188258584554690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381660328563612/
http://www.facebook.com/Norangbokjisa?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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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페이스북 프로필 기관 계정 운영

박용득 김종원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평가 때가 되면 갑작스레 밀려드

는 기관 친구요청! 제발 평가와 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종원 처음부터 수락했습니다. 운동을 하는 내용의 글을 쓰다 보니 기

관 계정이지만 제 글을 봐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수락하고 있어

요.

권태용 밀려드는 기관친구신청? 어떻게들 하시나요? 궁금해서요

장윤정 저는 처음엔 수락했었고, 최근에도 아는 기관이면서 소식을 받

아보고싶은 기관은 할 수 없이 수락하지만 잘 모르는 기관은 수락 안하

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장윤정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글 올리기가 어렵죠. 요즘 제가 활용하는 

글올리기 방법을 소개할게요. 팔로워나 팬분들과 관계 맺고 그분들의 

글을 공유/RT하는 것이에요.

기관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00님이 말해주신 내용인데 참 감

사합니다. 앞으로도 무한애정 부탁해요." 하는 것이죠. SNS에서 아웃

리치하는거라고나 할까나요? 공유는 기록에 남고, RT도 알림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작성한 사람만이라도 진짜 팬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에

요. 트윗글을 페이스북에 올린다던지 하는 크로스오버도 괜찮고요.

드림트리에서는 트윗에서 진로관련해서 본글을 캡처해서 페이스북이 

올렸는데요. 이글 작성해준 분께는 트윗으로 먼저 못 알리고 페이스북

에 띄워 미안하다고 알려드렸어요. 괜찮다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후에 이분은 제가 보낸 트윗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글:한 청소년이 담벼락에 올린 사진을 드림트리에 공유했는데, 

오프라인모임 갔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최인철 문제는 글 올라오는 기관이 별로없고 대부분 홍보가 아닌 광고

성 때문이지요.

김종원 페이스북에서 신당복지관에게 페이지로 전환하라고 연락했대

요. 많은 기관들이 페이스북 계정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 계정

말고 페이지 만들라고 운동하고 싶지만 페이지 만들면 문제가 사라지

는 것인지(운영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아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많은 기관들이 프로필을 사용하는데 평가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떠밀

리듯 페이스북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큰 문제에요.

http://www.facebook.com/Norangbokjisa?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yongs13?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photo.php?fbid=332132773534961&set=a.149734931774747.38441.147504235331150&type=1&theater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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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영

50. 기관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페이스북 기관 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필처럼 적극적인 

친구관계를 맺기가 어렵네요. 팬수가 좀처럼 늘지도 않고요. 또 '공유하기'와 다

른 친구들 담벼락에 댓글 쓰기가 안 되서 쌍방향 소통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페이지 운영하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1년 5월 9일

김동균 저도 아직 그런 점 때문에 페이지 운영에 대해 고민합니다. 많

은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선복지 페이지 생성 후 개인 아이디로 현재는 이용 중입니다. 페이지

도 활성화 시켜야죠!

이순희 저도 테스트 중입니다. 모든 게시글에 사진을 꼭 첨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직원이 '공유하기'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유

하기'를 하면 아시는 것처럼 인용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좋아

요' 클릭 숫자를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공유하기'를 통해서 소통을 더 잘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

러나 기관 페이지에 꾸준히 사업내용을 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흥기 저도 기관 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김종원 네, 맞습니다. 페이지로 만들면 사람이 많이 늘지 않습니다. 대

신 목표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것에 더 기대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소셜플러그인의 기능으로 기존의 웹사

이트 등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메시지에 대한 근본 고민을 적극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영 프로필과 페이지 모두를 운영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기관 프로필을 운영하다가 계정이 강제로 없어졌다는 실제 이

야기를 들으니 프로필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요. 고민입니다.

김종원 서울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일하시는 송길호 선생님께 같은 질문

을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콘텐츠 없이, 이슈 없이 페

이지에 글 쓰라는 것은 불만을 쓰라는 것과 같다고요.

심지영 콘텐츠에 대한 고민은 많은 홍보담담자의 공통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원 선생님, 어떤 콘텐츠를 살려야 될까요?

http://www.facebook.com/ss2min?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59806957415618/
http://www.facebook.com/kdg.socialwelfare?fref=ts
http://www.facebook.com/jscaritas?fref=ts
http://www.facebook.com/ingan827?fref=ts
http://www.facebook.com/hungki.hwang?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ss2min?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ss2min?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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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글:은희의 걸음마 저는 이 글 읽고 감동했습니다.

글:소식지 - 긍정적인 질문의 힘 제가 경험한 일도 있고요.

김종원 고마워요. 송길호 선생님. 이 페이스북은 협회, 협의회가 일하

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핵심 타깃이 다 이 페이스북에 있거나 이 곳으

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지역복지기관은 페이스북으로 일하기가 참 어

렵습니다.

김종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콘텐츠요. 글:사회복지 홍보의 지향

김기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콘텐츠, 리플 달고 거들고 싶은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지역의 이야기.

김기완 행사나 좇아 쌀이나 전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소소한 

우리의 감동 이야기가 되겠지요. 가시적인 콘텐츠를 하나 정해야 하겠

습니다. 아이디어 회의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정선복지 사회복지사가 느끼고 체험하는 일상 자체를 적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관의 일이 되는 것이니까요.

송길호 안녕하세요. 위에서 언급된 송길호입니다. 저희 협회도 참 고민

이 많은데요. 우선 페이지 '좋아요' 수는 처음에 200명까지는 쉽게 올

라갔습니다. 아마도 저희 국장님께서 맺어 놓으신 친구가 1000명 정

도 되니 그 영향력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 기관 웹사이트에 소셜플러그인을 달고 웹진과 신문을 통해

서도 홍보했더니 꾸준히 늘어서 현재는 530명 가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라는 생각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모을까 고심하

고 있습니다.

김기완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이라는 타이틀과 곽경인이라는 

사람의 인격, 그리고 폭풍 '좋아요'는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홍보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송길호 저희 협회 페이지만 봐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린 공지보다는 

글:보수교육 컵 이야기 같은 글에 더 많이 반응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holtilsan.or.kr/bbs/index.php?id=news&prc=read&idx=506
http://cafe.daum.net/cswcamp/1wEY/203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cafe.daum.net/cswcamp/1wEY/453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jscaritas?fref=ts
http://www.facebook.com/girorosong?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girorosong?fref=ts
http://www.facebook.com/photo.php?fbid=166577866731277&set=a.133858476669883.46367.130794223642975&type=1&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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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글:지역성이 담겨있는 지역복지기관의 페이스북 - 페이지 활용 

연재 3/4 오늘 이것에 관한 글을 쓰려고 마음 먹었는데 심지영 선생님

이 바로 의견 주셨네요. 이 글의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생각했으

나 전체 맥락을 생각해 볼 때 부차적인 내용이라 뺐습니다. 하지만 콘

텐츠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재일 SNS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물방울로 바위 패이듯이, 한 번

에 큰 성과보다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네요.

심지영 조바심내지 말고 우리의 일상처럼 이야기하고 대화하란 말씀

이시죠?

이순희 그것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다는게 

참 어렵네요.

류웅수 댓글을 읽는 데 한참 걸렸습니다. 엄청난 댓글입니다. 전재일 

선생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우아미 댓글을 읽으면서 해답을 알아가네요. 참 유익한 모임인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기관 페이지를 만들었으나 '좋아요'가 안 오르

더라고요. 직원과의 공유를 먼저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

해 계속 뒤쳐지는 것 같아요. 더욱 분발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기가 제

게 찾아왔으면 합니다. 이 그룹! 참 좋아요.

심지영 페이스북 프로필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로 전환했거나, 기관 페

이스북 페이지 활용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그룹에서 앞

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하겠습니다.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note.php?saved&&note_id=148223775248302
http://www.facebook.com/note.php?saved&&note_id=148223775248302
http://www.facebook.com/jaeil.jun?fref=ts
http://www.facebook.com/ss2min?fref=ts
http://www.facebook.com/ingan827?fref=ts
http://www.facebook.com/alice8401?fref=ts
http://www.facebook.com/dkalTl?fref=ts
http://www.facebook.com/ss2min?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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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페이스북 페이지로 전환 문제

혹시 페이스북 페이지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계

정으로 만들었던 기관 페이스북을 페이지로 전환하기를 이용하여 페이지로 바

꾸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로 전환하고 나니 그 전에 있던 글들이 다 사라졌네

요.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페이지는 좋아해 주는 친구들이 올린 

글이 뉴스피드에서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페이지가 올린 글이 좋아해준 친구

들의 뉴스피드에서 보이지 않나요? 기관 페이지에 글을 올려보고 저의 개인계

정으로 다시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니 뉴스피드에서 기관 페이지 글이 안 보이네

요. 괜히 건드려서 일이 복잡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2011년 7월 15일

김종원 원래 그래요.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김종원 팬이 되었지요. 제가 선생님 기관 페이지를 '좋아요' 하면 됩

니다. 친구들이 모두 팬이 되었어요. 158명이요. 페이지에 글을 쓰면 

158명의 담벼락에 글이 올라와요.

신수정 김종원 선생님. 아! 그렇다면 기관 페이지에 아무리 글을 올려

도 친구들이 글을 뉴스피드에서 못 보는 것인가요? 그러면 친구들이 

기관 페이지의 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들이 글을 못 보

면 페이지는 무용지물 아닐까요?

장윤정 페이지에 와서 '좋아요' 누른 친구들의 글만 보이죠. 친구들이 

다시 페이지로 와서 '좋아요'를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담벼락에서 친

구들의 글이 남겨질지는 설정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친구가 

되어서 서로의 담벼락에 글 남기고 페이스북 프로필도 와서 글 남길 수

도 있는데 설정에서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 글만 노출될지 모두의 글

이 노출될지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페이지는 프로필에 가서 글을 남

길 수 없습니다. 저희야 비영리니까 괜찮지만 영리에서 일반인들의 프

로필에 글을 남기면 스팸처럼 될 수 있으니 이 상황을 막기 위한 페이

스북의 정책이라고 하네요.

제가 가서 '좋아요' 하니까 담벼락에 보여요. 사람들한테 다시 와서 '좋

아요' 누르도록 하는것이 관건인 듯. 페이지의 뉴스피드엔 '좋아요' 누

른 페이지의 글들이 보이는 거죠. 관계를 페이지하고만 맺을 수 있으니

까요.

http://www.facebook.com/jjakdegi?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79485832114397/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jjakdegi?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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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신수정 선생님. 경기도 적십자의 이벤트에요. 이런 식의 이벤트

를 걸고 페이스북 팬들에게 '공유하기'를 누르거나 친구들을 초청해 달

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페이지도 인간성을 드러내는 

것이 소셜의 맛이니까. 선생님이 그런 고민들 공유하는 식의 글을 써보

심 어떨까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잘 몰라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것을 담아내는 글을 이벤트에 직접 

담아보세요. 그런 솔직함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게요.

신수정 장윤정 선생님.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오게 하고 싶은데 친구들 담벼락이 글을 남길 수가 없으

니 어떻게 다시 와서 '좋아요'를 눌러 달라는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events/162797567126458/
http://www.facebook.com/jjakdegi?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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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페이스북 페이지 콘텐츠 구성

SNS에, 그리고 사이트에 글을 올리며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이 콘텐츠가 공유

될만하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인가? 어떤 글을 봤더니,이용자들은 페이스

북 담당자가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신변잡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궁금

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공유할 만한, 도움될 만한, 그리고 구멍가게 마인

드! 이것이 요즘 제가 SNS홍보에서 고민하고, 실천해보려는 가치입니다. 그런

데,어렵네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웹사이트…….그런곳에 올리는 콘텐츠를 만들 때 어

느 정도 시간 들어가나요? 저는 고민해서 정보 모으고, 글쓰고, 공유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데, 윗분들은 일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봐요. 참 쉽게 

일을 하는 듯 보여서 그런 것일까요? 아닌데…….

2012년 6월 27일

김종원 전진호 선생님께서 먹은 음식은 꼭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평소에는 눈에 안 들어왔는데 전진호 선생님도 저도 제주도에 있으니 

그 음식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저것 먹고 싶다! 먹어야지! 해물

짬뽕 먹고 왔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요 없는 정

보였는데 필요한 정보가 되네요. 사소한 것 같은 그런 정보도 눈에 들

어오네요.

장윤정 선생님께서 올리시는 정보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그리 중요한 정보가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는 큰 정보가 될 것입니다. 

취사선택은 그 글을 읽는 분에게 맡기세요.

김종원 아! 페이스북 페이지요. 그쪽은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저도 이

것 저것 고민합니다.

장윤정 김종원 선생님. 개인SNS의 경우 당연히 먹거리가 최고죠. 제 

글 중에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떡볶이 사진입니다. 개인이야 

취향나름이죠. 무엇을 올려야 한다고 규제하는 것 자체는 없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스스로 안 올려야 할 것을 정해놓으면 좋긴 하겠죠.

제가 봤다는 정보는 비영리단체 페이지에 대한 조언 글이었어요. 음

식을 다루는 페이지라면 당연히 음식 사진을 올려야 하는 것이 맞는

데……. 목적과 상관없는 콘텐츠를 올리는 것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SNS에는 저도 특별히 비난 글, 비판 글은 자제하면서 제 신변잡

기 등 아무 것이나 올리고 있어요. 제 담벼락이니까요.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381660328563612/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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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53. 감동이 있는 글의 영향

기관 계정의 페이스북 페이지! 써야 하나? 객관화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만 

전파성이 높은 게시 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성 위주의 글" 아직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양성헌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김기완 페이지 가시면 인사이트 메뉴가 있어요.

장윤정 오늘 인사이트 새로워졌죠. 피드백 몇 퍼센트에 기뻐하는 저!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239417259454587/
http://www.facebook.com/ancole74?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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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감동이 있는 글의 영향

김기완 네. 사람들은 타인의 미담 사례나 성공 스토리, 감동 스토리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 한 것에 관해 아쉬움을 느끼나봐요. 해당 정

보를 공유함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상쇄감을 느끼려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요.)

그래서 감성이 있는 글이 그러한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장윤정 친구랑 같이 보고 싶은 글은 감성이 있는 글인 것은 아닐까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미담, 감동 주는 글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

국에서도 좋은 소식만 전하는 사이트가 인기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객관적 정보는 뉴스나 신문에 넘쳐나잖아요. "또 무슨 행사 

했다." 그런 글은 내 이야기 아닌 것처럼 멀게 느껴지는데, 누군가 삶

의 이야기를 하면 가까운 사람 이야기 같아서 좋아요. 

고한용 참여 없는 페이지, 온라인 공간. 직원 공유가 안 되는 한 어려

움. 점점 기관 직원의 관심이 떨어짐. 그래서 요즘은 어려움을 살살 느

껴 가고 있습니다.

김종원 이 그래프 해석은 감성이 있는 글을 썼더니 전파력이 높아졌다

는 뜻인 것 맞죠?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harubangu?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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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54. 페이스북 실적화 논의

요즘 많은 기관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주장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역복지기관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홍보 실적에서 제외

하면 안 될까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

복지사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

가 이때쯤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이 사업계획서를 쓸 시기거든요. 

함께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2011년 11월 14일

김종원 페이지에 '좋아요' 눌러준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잖아요.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에게 홍보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지역주민에게는 

참 홍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연하게 해석해서 사

회복지계에 홍보한 것도 홍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민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사끼리 정보를 생산 소비하는 

이 구조에서 홍보 실적화의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지

역주민을 만난 사례를 딱 하나뿐이 못 봤어요. 김기완 선생님만 봤습니

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지영 실적으로 잡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으로 잡는 

순간부터 실적에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올해 SNS에 대한 목표

가 있습니다. "대표 SNS 결정"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갈 순 없고, 그렇다고 열심히 SNS로 소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거로 

남겨지지도 않는다면 고민이긴 합니다. 모든 홍보담당자들의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장윤정 사실 페이지가 SNS기반이긴 하지만 조금 더 마케팅도구에 가

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필을 실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페이

지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페이지는 구글에서도 검색되잖아요. 기

존 웹페이지 기능을 페이스북 페이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견

해라……. 심지영 선생님 말씀처럼 열심히 했는데, 실적에 안 남는다

면 업무라고 표현도 못할 듯한데요. 그래서 페이스북 프로필과 페이지

는 따로 가야겠죠.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웹사이트, 블로그, 유투

브……. 이런 식이 같이 가고 프로필은 자기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모형이나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친

구들 만나면 욕먹어요. 그만 광고 올리라고요.

전진호 글쎄요. 실적주의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페이지에 들어오는 사

람들 대부분이 사회복지사라고 단언하는 것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가 아닐요?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235240153205631/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ss2min?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chinho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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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페이스북 실적화 논의

김종원 장윤정 선생님. 그렇죠. 기관의 페이스북 프로필 운영은 많이 

바꿔야 합니다. 저도 여기에 글을 썼죠. 글:역성이 담겨있는 지역복지

기관의 페이스북 - 페이지 활용 연재 3/4

김종원 그런데. 전국 단위 사업을 하는 기관과 지역단위 사업을 하는 

기관은 '좋아요' 구성원이 많이 다릅니다. 지역복지기관은 대부분이 사

회복지사인 곳이 엄청 많습니다. 이 생각이 편협된 시각일 수 있습니

다. 그래도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이런 문제의식! 저만 갖고 

있을 것 같지 않아서요.

김종원 제가 '지역'복지기관의 홍보에 엄청 관심이 있거든요. 전국 단

위 홍보를 고민하는 분들은 많은데 지역 홍보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없

는 것 같아요. 장윤정 선생님 말씀처럼 많은 기관들이 지역성을 살려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최소한 운영방안……. 이런 것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 초기이니 잡아 가겠죠?

심지영 김기완 선생님처럼 지역사회에 뛰어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드물죠. 하지만 페이지에 사회복지사만 좋아요 한건 아닌데……. 직원

의 인맥을 통해서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도 많답니다.

장윤정 지금 부스러기 페이지 한번 봤는데 안 그런데요. 항공사직원도 

있고 코스메틱 분도 있고 협회나 소셜프리즘은 성격상 그렇겠지만 제

가 생각하기엔 젊은 층 타깃, 대학생 타깃, (그리고 요즘은 청소년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경향 발견) 홍보할 때는 페이지가 유용한 듯해

요. 그리고 연령대가 있는 경우 기존 오프라인 홍보매체를 병행하는 것

은 아직 많이 필요한 듯해요. 오프라인의 효과가 온라인보다는 아직 큰 

듯해요. 그렇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뉴스피드에 계속 올라오는 '월

간 윤종신'을 보며 윤종신을 존경하게 된 저처럼 조금씩 보다가 호기심 

갖다가 정말 팬이 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장윤정 여기저기 노출해보세요. 트윗애드온즈에서 지역 내 트윗 모임

을 찾아서 기관 트윗으로 페이스북을 노출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

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트윗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페이스북도 하니까 노출은 자주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것

이 관건이죠. 브로슈어랑 홍보물에는 QR코드 넣어주고 그러다 보면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8223775248302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8223775248302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ss2min?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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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페이스북 실적화 논의

김종원 맞아요. 콘텐츠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지역복지기관은 지역

성을 기반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지역 콘텐츠를 찾아야 하는데, 그 방

안을 더욱 궁리하고 있어요.

장윤정 저도 잘 모르지만 정보구성을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기능, 시

사, 소소한 일상, 지역 소식 등과 관련해서 일부 넣고, 절반 가량을 기

관소식으로 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아닌 다른 분들이 조금씩 팬으로 늘

어나지 않을까요? 저랑 상관없는 소식만 내보내는 곳의 소식은 뉴스피

드에서 '좋아요'도 안 누르게 돼요. 그러면 점차 제 뉴스피드에선 보이

지 않게 되죠 '좋아요' 누르게 만드는 콘텐츠! 너무 어려워요.

장윤정 함형호 선생님의 의견에 크게 동감합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 사

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한다면 지역성을 기반으로 꼭 안 해도 되니까요. 

다른 지역 얘기 듣고 우리 지역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생각을 확

장해주시니 참 좋네요.

김기완 뜨거운 논의가 일어나고 있네요. 저희도 실적으로 안 잡습니다. 

각 직원에게 활용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굳이 실적을 잡아야 한다

면 '자원봉사', '후원', '재능기부'가 SNS를 매개체로 진행했을 경우만  

'건'으로 연간 10건 정도 잡을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모금전용 플러그

인을 개발한다면 참여인원을 '명'으로 잡을 계획인데 이것도 그리 긍정

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소통하면 안 될까요?

박성후 "지역복지관 SNS, 지역이 대상이어야 한다." 전적으로 공감합

니다. 저희는 최근에 시작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자치구 중심으로 친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공개된 정보로는 알 길이 없으니 광역 단

위라도 우리와 가까운 분을 찾기 위해 신경 쓰는 편입니다. 정치인부터 

우리 지역구의원과 친구하는 식으로요. SNS로는 지역밀착 홍보가 쉽

지 않네요.

함형호 페이스북 팬이 사회복지사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

로 생각되고 홍보대상자를 지역으로 한정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화의 오류라 생각됩니다. 홍보를 위함이라면 지역적 한계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SNS는 소통을 위한 창구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통

한 창의적 결과물을(김기완 님과 같이) 실적화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

다.

함형호 결국 개인적으로 홍보기사 보낸 실적이 실적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기사로 나간 홍보가 실적으로 잡혀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

각됩니다.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526678398&fref=ts
http://www.facebook.com/hyungho.ham?fref=ts
http://www.facebook.com/hyungho.ham?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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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페이스북 실적화 논의

김종원 저는 지역주민을 돕는 일을 지역사회 스스로 하도록 도와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의 공생성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링크:복지수상록

철암처럼 외부의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 이곳에서 지역 스스로 서로 도

움으로 도와 가려는 노력들이 지역의 복지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홍보의 1차 우선순위는 당연히 지역주

민입니다. 그 외 지역의 사람에게 홍보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박성후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역밀착 홍보가 절실합니다. 지역복지기

관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기관의 팬이 사회복지사라

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사들의 팬으로 가득한 기관들이 부지기

수입니다. 

장윤정 사실 페이스북도 팬 수가 아니라 인사이트를 봅니다. 세부적인 

통계 볼 수 있잖아요. 액티브 이용자 수나, 얼마나 우리 기관에 대해 이

야기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팬 수는 그냥 한번에 늘릴 수 있지만 이

야기되도록 또는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콘텐츠, 댓글 달리는 수는 상

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적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팬은 많

은데 논의가 없는 페이스북 페이지보다 팬은 적더라고 계속 팬이 언급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이 되어야 하겠죠. 공유된 건수도 잡을 수 있고

요. 지금 통계를 보니 어떤 콘텐츠는 노출은 많이 되었는데 실제 피드

백은 적고 노출은 1/3수준인데 피드백은 높은 콘텐츠도 있네요.

김기완 실적으로부터 자유로운 비정형 업무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던데 저만 그런가요?

김기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시 수면으로 끌어주심에 감사

드리며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평가척도로 올라가면 

전국 기관이 엄청나게 많은 '읽히지도 않을 홍보물'을 SNS로 쏟아낼 

것이고 일반인들은 사회복지 관련 글은 다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얼

마나 짜증나겠어요. 트윗 팔로워 잘못한 기분…….ㄹ

함형호 우스운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사연구 실적의 경우도 책을 얼

마나 많은 곳에 보내고 공유했는가가 실적이 아니라 몇권 만들었는

지가 실적이죠. 100권 만들면 30%이상은 기관 책장에 모셔져 있는

데 말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미보다는 숫자에 목매고 있는 모습

이…….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5789544&orderClick=LAG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super1sw?fref=ts
http://www.facebook.com/hyungho.ham?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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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페이스북 실적화 논의

김종원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홍보에 대해 깊

이 논의,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

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댓글 달아서 논의를 깊게 전개

해 나가죠.

장윤정 저는 페이스북이 좋거든요. 합천에서는 지역 내 재능기부로 

SNS교육을 하는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안 하는 분들에게 사회복지사

들이 편하게 가르쳐 드리고 그러면서 가입하도록 해보면 좋지 않을까

요? 그 기반이 지역기관 페이지가 되도록 하고요. 문촌7종합사회복지

관에는 청소년프로그램으로 어르신 분들께 문자 보내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내용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주민 간에 SNS를 서로 알려

주는 프로그램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드림트리에서도 생각을 하면

서 실행에 못 옮기는 것이에요. 정보에서 조금 소외된 층이 멘토들과 

ICT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콘텐츠입니다. 스마트폰 있으면서 문자와 

전화만 쓰지 않고 조금 더 확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역

할이 아닐까요? 모바일 디바이드를 점차 줄여가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을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해요.

양성헌 페이스북에 올리고 소식지를 발행하고 전단지를 발행하는 것

이 실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통해 이룬 결과물이 홍보사업의 실

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홍보만 할 

줄 알았지 그 매체로 홍보하고 나서 피드백을 구조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기관에서도 각 홍보수단에 대해 주민과의, 또는 홍

보매체를 접하시는 분들과의 피드백 구조화를 어떻게 형성할지 고민 

중이랍니다. 페이스북 '좋아요'가 3,000명이라고 실적이 3,000명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산출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식지 1,000권 만

들었다고 실적을 버젓이 1,000건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렇게 부풀리

기 숫자에 홍보사업에 매도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하하하

함형호 제가 김종원 선생님과 다른 관점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

서 홍보는 사회복지의 수단입니다. 결국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사회

복지를 위한 다양한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정도 중요

하지만 결과로 평가를 한다는 전제를 놓고 본다면 과정과 수단에 대한 

평가 척도가 없는 이상 숫자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죠.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ancole74?fref=ts
http://www.facebook.com/hyungho.ham?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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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페이스북 실적화 논의

박성후 저희 기관에서는 SNS와 기관 웹사이트를 실적화하지 않습니

다. 조회수, 게시건수 등의 실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고, 지역 주민

으로부터 적절한 피드백이 오지 않는 양적평가에 회의적이기 때문입

니다. 하지만 오늘 이 댓글로 많이 배우는군요. 그렇다고 아예 평가에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게시한 내용에 주민들이 남긴 

댓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취합 정리하고 댓글 내용의 공통

된 특징을 서술화하여 해볼 생각이었는데 더 많이 고민해봐야 하겠습

니다.

정지선 와! 이 엄청난 댓글……. 읽기도 겁나는데요. SNS를 실적화하

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지역만을 하

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회복지사들 이외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실적화하기도 민망한 기관의 

웹사이트를 실적으로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미 내년 사업계획에 SNS관리를 포함하려 했던 제게 다시 고민하

는 시간을 준 글이네요. 대상을 잊고 있었습니다. 고민해야 하겠습니

다.

최인철 실적화 하지말자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본질에 대한 이야기인 

듯합니다. 그 점에서는 저도 김종원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소통

을 위해 페이스북과 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실적으로 잡기 위

해서는 몇 건을 글을 올리고 몇 건의 '좋아요'를 받고 몇 명의 팬을 모

집하는가. 그러면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하고 사람들

과 소통하고 나누기 위한 SNS를 만들어야지 숫자 1을 위한 운영은 반

대합니다.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 홍보도 소통도 중요하지만 으레 기관

들의 실적을 잡는 SNS의 숫자 1은 무의미하겠죠. 물론 팬과 글수와 댓

글과 '좋아요' 수를 실적으로 잡지 않는 곳은 다른 이야기겠죠.

국민수 저도 오늘 하루 동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

다. 저 역시 주민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조력자가 되는 SNS 환경구축

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김현우 기관실적에 페이지 만든 것 따위를 넣거나 안 넣거나 크게 중요

할까요? 김종원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목적에 맞춰 활동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지요. 결과적으로 별로 목적한 바 활동하지 않는데 알량하게 

평가에나 사용해서 실적용 일로 만들어버리지는 말자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만.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526678398&fref=ts
http://www.facebook.com/creep0904?fref=ts
http://www.facebook.com/seungmistory?fref=ts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ngneerer?fref=ts
http://www.facebook.com/koreawebper?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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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페이스북 실적화 논의

김현우 다른 측면으로는 페이지를 만들 때의 목적도 있었겠고 수고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타깃 고객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 했

고, 타깃 고객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이유들도 있겠지요. 씨앗 뿌리는 마

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페이지 따위야 수단이니 이

게 목적이 되서는 안 되는 당연한 논리처럼 지금이야 이것이 실적으로 

할지 말지를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멋진 것이 나오면 페이지 따위 

기억이나 나겠습니까? 끝 주장! 별로 중요하지 않다.

김종원 논의, 고맙습니다. 여기에 나눈 이야기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더 좋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자신의 역량 안에서 필요한 것을 적용하겠

죠? 그래서 좋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요.

이런 주제도 좋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주제도 좋고 글 많이 

올려주세요. 자주 이야기 나눠요.

고한용 막차를 탔네요. 읽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SNS에 대한 고민도 

온라인에 대한 고민도……. 기관의 온라인도구를 전체적으로 고민입

니다. 다만 천천히 생각하며 길게 보며 노력합니다.

http://www.facebook.com/koreawebper?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harubangu?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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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희

요즘에 페이스북을 보면 다양한 앱들을 통해서 '좋아요'를 모으고(?) 있는데 그

렇게 확보한 팬들을 대상으로 어떤 일을 벌이려는지 참 궁금하네요.

복지계에서도 '나와 잘 어울리는 자원봉사 활동은?' 이라는 앱을 개발해서 (임

정희 님은 사업보고서 오탈자 확인 봉사가 제격입니다! 이런 메시지로) 팬을 확

보한 후 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을 해보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데 앱 

개발 어떻게 하죠??

2012년 6월 14일

55. 사회복지에 도움이 되는 페이스북 앱

강원남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 앱들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저도 몇

개 만들어보고 싶은 앱이 있긴 한데. 페이스북 앱 중에 또 앱을 만들어

주는 앱이 있네요(써놓고도 뭔소리인지?) 앱빌더(App Builder)라고 

검색하면 나오네요.

장윤정 소셜이노베이션캠프가 이번 해에도 진행되려나요? 그때 참여

해서 제안해보면 좋겠는데요. 나와 잘 어울리는 자원봉사를 찾는 앱! 

완전 좋네요. http://sicamp36.org/

신철민 좋은 아이디어!소셜펀딩을 통한 모금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도 모금에 동참.

http://www.facebook.com/egljh?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371906679538977/
http://www.facebook.com/yusim80?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sicamp36.org/
http://www.facebook.com/dolmin21?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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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자

56. 공모전 SNS 홍보방법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해마다 콘텐츠 공모전을 하는데요. 홍보방법으로

1. 공문발송 : 전국자원봉사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경기도내 고등학교 등

2. 포스터 홍보 : 전국 대학교관련학과, 고등학교, 학원

3. 전문사이트 홍보 : 공모전사이트, 포털 카페에 홍보

4. SNS 홍보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활용

5. 기타 : 스팟 영상 제작하여 유투브, SNS에 활용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SNS 분야가 막막해요. 지난해까지는 지방신문, 대학내

일에 광고했는데 비용대비 효과는 좋지 않아서 올해는 과감하게 신문 지면광고

를 없애고 SNS 홍보분야를 넓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

적인 홍보를 할 수 있을까요? 

2012년 5월 18일

김종원 경기도 주민에게 메시지가 가야 하는 것이죠?

경기도민 중에 페이스북, 트위터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잘하고 영향력 

있고 공모전을 이해하는 사람이 다시 홍보하도록 부탁드리는 것은 어

때요? SNS용 홍보 이미지를 만들고 한 분 한 분에게 정중히 부탁드리

는 것이지요. 그전에 어느정도 관계가 있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장윤정 콘텐츠 공모전을 왜 하시는데요? 콘텐츠 공모전 상품은 뭔가

요? 자원봉사에 관심 있고, 도움 되는 사람들이 참여하나요? 아니면 

그냥 공모전에서 선물 받으려는 사람들이 참여하나요? 그리고 공모전 

끝나고 그 콘텐츠를 잘 활용하고 있나요?

이전에 나온 콘텐츠를 잘 공유하면서 SNS에서 이슈화해야 합니다. 그

런 방식으로 홍보해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는 잘 되지 않을까싶은

데요. 블로그 가봤는데 웹사이트랑 다른 점이 없어요. 블로그에 공모전 

게시판을 하나 만들고, 지난해 참여작을 게시하고, 트위터랑 페이스북

으로 공유하면서 의미부여를 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모전에 대해서 인지하면 페이스북 이벤트, 트위터 해쉬태

그 등을 활용하세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공모전에 대한 질문들 

받고, 답변하고, 공유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위키트리는 누구나 회원가입만 하면 기사를 쓸수 있는 신문입

니다. 무료입니다. 기사도 올려보시고요. 블로그 글 제목은 검색에서 

잘 노출되게 작성해보세요. 뷰온도 달아주세요. 그래야 다음에서 블로

그 글이 잘 노출되는데요. 지금 블로그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관련 

없는 글이 많은 듯해요.

http://www.facebook.com/juile24?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355792091150436/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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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공모전 SNS 홍보방법

장윤정 자원봉사는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왜 해야 하는

지,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보람을 느끼는지……. 그런 핵심 콘텐츠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블로그는 기관 웹사이트를 그냥 옮겨놓은 듯 한 느

낌이에요. 조금 더 따뜻하고 봉사하고자 결심하는 콘텐츠로 채워주세

요.

장윤정 저두 잘 못하는데 이글 저글들 보면서 주워들은 것입니다. 쉽게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사

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물어보는 이야기는 "자원봉사 하고 싶은데 어

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나 단체서 자원봉사 시작하고 싶은데 

인솔하는 분이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모르겠다.","관련 교육 자료 있는

가?" 이런 것이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부

탁드려도 될까요?

자원봉사 관련 책 소개라든지, 영화소개, 영상소개 그리고 자원봉사센

터 외에 다른 단체에서 하는 자원봉사관련 좋은 콘텐츠 소개 등의 자료

가 많으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입니다.

박선자 얼굴이 살짝 화끈 거리는데요. 제가 고민하던 점을 꼭 찝어 주

셨네요. 감사합니다.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juile24?ref=ts&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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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57. 트위터에서 사람 모으는 방법

처음 트위터를 시작하시는 분이나 기관에서는 도움이 될 듯하여 공유해 봅니다. 

처음에 트위터 팔로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프로필이나 홍보내용을 

기관의 활동내용과 가치를 담아서 작성한 뒤, 트윗애드온즈에서 홍보를 하면 관

심사가 비슷한 분들이 조금씩 팔로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기관 성격과 

사회복지 취지에 맞는 트윗은 기본이겠고요. 저는 트윗 확인하고 팔로잉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2011년 8월 18일

트위터 홍보

http://twitaddons.com/marketing/

손정원 그러게요. 트위터는 초기에 사람 모으는 것이 관건이지요.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345323118864000/
http://twitaddons.com/marketing/
http://www.facebook.com/namuwithtimothy?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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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58. 트위터에서 대화하는 시작 방법

사회복지사는 말을 잘 하죠. 상담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다보니 저도 예전보다 

말빨과 대화 기술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말빨을 살려 요새 

기관 트위터에서 잠재적 이용자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한 청소년

들과 어떻게 대화할까 고민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자리로 돌아

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번에 여기에 공유했던 트위터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시작하니까 트위터 콘텐츠 고민을 덜하게 되네요. 매번 무엇을 

링크 걸까? 어떤 이야기를 올려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제 '팔로잉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맞팔완료'라는 글과 도움 되는 짧은 명언을 올려요. 그런 후에 

대화가 3~4개가 이어집니다. 트윗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지난주에 트윗 5개, 

지난주에는 60개. 대화시작 전/후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어요. (사실 저만 대

화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늦게 대화 시작해서 부끄러워요.)

*트위터 위쪽 검색창에 관심단어를 넣고 검색하면 비슷한 관심거리를 가진 분

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RT해주거나 답멘션해주면 대화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활용해보세요.

2012년 7월 25일

김종원 요즘 트위터에 빠지셨군요. 짧은 메시지가 주는 매력이 있어요.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390282384368073/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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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59. 트위터 내 작은 공동체

드림트리 트위터 팔로워 수가 30분 내에 30명이 급상승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진로상담이라 "진로에 대한 고민, 상담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멘션을 

주세요. 드림트리 꿈지기가 진로코칭 자격이 있는데 드림트리 사이트에 질문이 

안 올라와서 상담을 못 했더니 입이 근질거려요. #드림트리"라고 올렸을 뿐입

니다. 구멍가게처럼 하는 것이 SNS 운영전략에 맞는 것 같습니다. 반응을 보니 

즐겨찾기 해놓은 청소년들이 몇 명 있고 RT도 됐어요. 각 지역기관들은 어떤 이

야기와 정보를 전하면 팔로워들이 달려들까요? 상담해줘 고맙다는 멘션을 받아

서 오늘 참 뿌듯합니다.

2012년 5월 19일

김종원 하하하. 솔직히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30명 급상승! 

즐거운 경험이었겠어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트위터를 많

이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나요?

김종원 아! 그렇군요. 트위터에서는 롱테일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제가 안 하다 보니 마음까지 멀어져서 잘 몰랐나봐

요. 정치, IT 이야기만 가득한 것 같은데 소소한 공동체들이 풍성히 있 

봐요. 다시 알게 되서 고마워요.

장윤정 많이 하나 봐요. 이번엔 특히 97년생봇 RT의 힘이 컸어요. 그

런 봇들, 청소년당, 생년당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그런 트윗들 팔로

잉을 많이 하나 봐요. 오늘 내용을 보니 감탄사형 욕과 연예인 얘기가 

많았는데 진로 고민도 꽤 있었어요.

장윤정 예전부터 청소년들은 꽤 있어요. 청소년당 당주 뽀자님 이야기

도 재미있게 봤어요. 저도 페이스북에 열중하다 잘 못 봤어요. 어른들

은 정보수집, 홍보도구로 쓰는 듯한데 청소년들은 마이크로블로그에 

맞게 자기표현수단으로 쓰는 듯해요. 욕이든, 속어든, 외계어든 자신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건강해보이더라고요.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388231977906447/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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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ON : QR코드? 그게뭔데?

요즘 버스정류장, 지하철, 각종 광고, 심지어 명함과 청

첩장 등 다양한 곳에서 아래와 같은 네모난 점으로 표

현된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모바일 

시대를 대표하는 <QR코드>라고 합니다. 

체인지온의 '그게 뭔데'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 'QR코드'를 설명하는 동영상니

다. QR코드를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른 좋은 시

리즈도 많으니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011년 5월 19일

60. QR코드? 그게 뭔데?

김종원

http://changeon.org/13019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348468145216164/
http://changeon.org/13019
http://changeon.org/13019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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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흥기

61. QR코드 활용

혹시 기관 QR코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창신 QR코드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2011년 3월 24일

이창신 결국 QR코드는 더 넓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란 것이군요.

김동균 저희 기관은 명함이나 웹사이트 관련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QR코드는 기존 테두리 말고 코드 안에 로고를 삽입하여 만듭니다. 생

각하는 활용방법은 명함, 소식지, 홍보지, 안내지, 우편물 등 입니다.

김동균 제가 생각하는 QR코드의 이점은 스마트폰이 점점 대중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의 호기심 자극 및 여러 대상들의 접근

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웹사이트 링크, 동영상, 사

진, 기타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QR

코드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넓은 범위로 홍보하는가는 문제점이 

있고, 또 스마트폰이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황흥기 소식지에 QR코드를 삽입한다면 소식지를 받는 사람들이 QR코

드를 통해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새로운 홍보 방법

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현환 홍보물에 담지 못하는 정보의 한계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이

라고 봅니다. 종이 매체로는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

리 혹은 더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확장하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요? QR코드를 사용하려면 기관 웹사이트 관리가 더욱 잘 해야 합니다.

임성희 저희 기관도 QR코드를 사용합니다. 저도 사람의 호기심을 자

극한다는 데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리캠페인을 나갔을 때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다 전달할 수 없다 보니 QR코드를 

사용해서 내용을 전달하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김동균 거리캠페인할 때 활용도 가능하군요. 그 생각까지는 못 해봤네

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http://www.facebook.com/hungki.hwang?fref=ts
http://www.facebook.com/bokmani?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49742385088742/
http://www.facebook.com/bokmani?fref=ts
http://www.facebook.com/kdg.socialwelfare?fref=ts
http://www.facebook.com/kdg.socialwelfare?fref=ts
http://www.facebook.com/hungki.hwang?fref=ts
http://www.facebook.com/h2welfare?fref=ts
http://www.facebook.com/hopeholic83?fref=ts
http://www.facebook.com/kdg.socialwelfare?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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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QR코드 활용

신현환 거리캠페인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인사하자는 캠페인을 합

니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섬소나이 보이스아이도 있어요! QR코드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

니다. QR코드의 몇 곱절 데이터를 담아낼 수 있으며,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확대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는 음성출력이 안 되지만 개발 중에 있

다고 하니 곧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해서 담당 개발자와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했어요.) 테스트 결과 기능면에서는 QR코드를 압도

합니다. 다만, 스캔 기능이 떨어져서 인내가 필요하더군요. 이 점만 보

완하면 모바일과 인쇄물 두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한 보이스아이가 좋

은데, 아직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월간 

소셜워커가 보이스아이를 활용하여 출판했더군요.

조현호 보이스아이를 사용합니다. 메이커씨디도 보이스아이를 통해 

기부받았고요(for hwp ver. Quark ver.). 이를 한글2007 메뉴에 추

가시켜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보이스아이는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꽤 많습니다. A4용지 기준 두 쪽 

분량을 넣을 수 있으며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룰이지요. 

스마트용 앱이 나왔는데, 실행해 보니 카메라의 화소문제로 아이폰

3GS는 스캔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아이폰4부터는 쉽게 스캐닝 됩니

다. 이것을 볼 때 보이스아이 해상도는 QR코드보다 해상도가 높은 것

으로 추측됩니다.

보이스아이의 장점은 QR코드처럼 바로가기 기능정도를 뛰어넘어 이

것을 파일로 변환시켜서 글자를 볼 수 있게 해주지요. 그러면 그것을 

시각장애인은 평상시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 설정을 사용에서 '보이스 

오버' 기능을 켜두면 음성으로 글을 읽어줘요. 그러면 정보접근성을 확

보하게 됩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소식지를 추천하고 싶어요. 거기는 매달 소

식지를 발행하며, QR코드와 보이스아이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거든

요. 비하인드 스토리나 동영상까지 QR코드를 활용하여 웹상에서 보도

록 해놨지요. 그래서일까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소식지는 콘텐츠

도 풍성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소장하고 싶을 만큼 애착을 갖게 만들더

군요.

http://www.facebook.com/h2welfare?fref=ts
http://www.facebook.com/sumsonai?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hhlove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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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QR코드 활용

조현호 한 가지, QR코드 도입에 대한 걱정은 기관 웹사이트로 바로가

기를 해놓는다면 모바일 웹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파리나 파이어

폭스, 구글크롬 등에 똑같이 구현 하도록 기술적인 접근성을 다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콘텐츠는 구경할 수 있으나 거

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리액션이 안 된다는 한계점이 생기죠. 그러면 자

연스럽게 소통과 나눔을 막아버린 상태에서 홍보의 한 도구정도로 밖

에 사용할 수 없는 반 쪽짜리 홍보사업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

니다.

여기에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더 듣고 싶습니다. 혹은 이런 

작업이 웹사이트 제작 업체를 통해 쉽게 타진될 수 있는지 소스도 듣고 

싶고요.

황흥기 와! 다양한 정보 감사합니다. 요즘 페이스북을 보면서 많은 공

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facebook.com/hhlove0530
http://www.facebook.com/hungki.hwang?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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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62. 커뮤니티 지도 만들기

제가 마포구에 있을 때, 마포구 복지기관에 대한 지도가 나와서 매우 편리하게 

썼거든요. 기관 연락처와 웹사이트, 주소 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도움이 되었

는데요. 이 구글맵을 보고 있으려니 이런 지도 잘 활용해 보면, 지역복지지도를 

더 많은 사람들과 스마트하게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맵을 활용

한 복지지도를 만든 사례가 있나요? 궁금해서요.

2012년 5월 7일

전국 공정무역/커뮤니티/마을카페 지도 - 

Google 지도

전국의 공정무역/커뮤니티/마을카페 등을 표시한 

공개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주소는 http://bit.ly/

goodcafemap 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와 연동된 정보

문서는 http://bit.ly/goodcafe 입니다.

장윤정 구글맵을 잘 활용해 보면 재밌을 듯해요.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드림트리에서는 청소년관련 기관 정보를 모으는 용으로 

함께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장윤정 지난 해 나왔던 폭우 피해지도를 보고 무지 감동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구글맵은 기관 웹사이트에도 바로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아주 높을 듯합니다. 잘 이용하면 좋겠어요. 기

사:네티즌, '폭우피해 지도' 제작……. “피해상황을 한눈에”

전진호 조아신 선생님의 작품이군요. 복지 쪽에서는 편의시설 관련한 

커뮤니티 맵를 만드는 것이 전부 아닌가요? 공개된 맵을 이용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전진호 몇 번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행정조직(복지관이 왜 

행정조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에서는 공개된 맵을 이용해서 여러 사

람이 하는 작업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드림트리에서 앞장서 주세요.

조현호 요즘 사진에도 GPS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구글맵 

상에 표시되는 것을 봤어요. 자원지도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훨씬 더 자세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네요! 해보고 

싶어요! 저는 서대문구 '서울디딤돌'이란 사업으로 네트워크 모임해

요. 기부상점 자원들을 다 모아서 공유할 겸 지도 상에 표시해 보려고 

운을 띄웠는데 다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해보려고 합니다. 작성방법을 

조금 더 알아봐야겠어요.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348439925218986/
https://maps.google.co.kr/maps/ms?msid=209244444393245607290.0004bf46ff7d62ec6f86e&msa=0
http://news.kbs.co.kr/tvnews/4321/2011/10/2376740.html
https://maps.google.co.kr/maps/ms?msid=209244444393245607290.0004bf46ff7d62ec6f86e&msa=0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71654131&code=9402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71654131&code=940202
http://www.facebook.com/chinhochun
http://www.facebook.com/chinhochun
http://www.facebook.com/hhlove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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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커뮤니티 지도 만들기

장윤정 그렇죠? 무진장 많을 것 같죠? 마포구에서 복지기관지도를 책

상 앞에 딱 붙여 놓고, 여기 저기 전화로 연결고리를 찾는 데 도움이 많

이 됐거든요. 구글맵은 링크만 알면 스마트폰에서도 다 보이지 않나

요? 꽤 좋을 듯합니다. 실무자들에게도 아주 좋을 듯합니다. 동사무

소 주소맵만 있어도 편리하겠어요. 스마트폰이 없던 옛날 옛적 아닌 

2007~2009년도 즈음, 동사무소 방문 다니며 홍보했는데, 매번 지도 

찾고, 뽑아서 다니느라 힘들었거든요.

전진호 지도에 이용인(?)의 개인정보를 말도 안 되게 쑤셔 넣겠다는 뜻

만 없다면, 기관 실적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면, 뭔가 제작해서 멋있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난다면 커뮤니티 지도 만들기는 여러 

모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소규모로 이야기 나

눠 보는 모임 꾸리기는 완전 동의입니다.

최인철 커뮤니티 맵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신철민 관련 아이디어는 많이 나왔는데 역시 예산과 기술지원이 어렵

네요. 이 점이 지원된다면 가능할 것 같네요.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증

강현실, LBS서비스를 적용·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 많네요.

김종원 여기에 올라온 정보를 다시 지도에 찾아서 좌표를 찍는 방식이

거든요. 목록:전국 공정무역&커뮤니티카페&마을카페 정보

김종원 자동도 있기는 합니다. 다음 플레이스 같은 것이지요. 집단적인 

정보가 많아야 가능한 것인데 사회복지정보 중에 이렇게 집단적인 정

보를 많이 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현호 이거 어려운 거였군요. 능력자 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면 뒷걸음

질 칠 것 같습니다.

최인철 구글맵으로 할 수 없을까요? 사실 저도 독립연대 분들이 하는 

것 보고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관련 지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실천을 못했거든요.

전진호 기존 원데이터가 있는 것을 지도에 일괄 삽입하는 것은 그리 어

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순히 지도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의

미가 없고 지도에 뭘 표시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삽질로 보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래서 집단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chinhochun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dolmin21?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bit.ly/goodcafe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hhlove0530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chinho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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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커뮤니티 지도 만들기

전진호 제가 구글맵보고 매료된 것이 조아신 선생님이 만든 지도: 멋대

로 제주관광지도입니다. 구글문서에 꼭 연결하지 않아도 되고 지도에 

간단한 정보만 입혀도 되고 세부내용은 블로그 등에 걸어도 되고(드림

트리에 걸면 되겠죠?) 할 때는 많이 귀찮은데 해놓고 나면 나름 뿌듯합

니다. 도움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언급하신 것과 같은 모델은 생각보

다 어렵지 않아요.

김종원 모여 있는 정보가 GPS값이나 주소 값이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렇게 하려면 직접 그 장소에 가거나, 지도에서 그 장소를 찍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곳을 가기 어려우니 결국 수

동으로 찍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원 하하하! 글:복지지도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복지로라는 앱이 있데요.

최인철 일단 기관정보가 제일 크지 않을까요? 기관정보 혹은 치료, 프

로그램 정보. 예전 상담하러 다니면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교

실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들 책자 보고 지도 뒤져

서 다니죠. 요즘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지도 상에서 한눈에 보고 싶어 

하는 욕구도 큰 것 같아요.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찾기에는 더 그렇고

요. 우리도 모르는 지역에 갔을 때 네비게이션에서 맛집 찾고 주유소 

찾고 하듯이 정보가 모아져 있으면 현 위치 혹은 필요한 위치 기준으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장윤정 그냥 구글맵은 주소만 알면 되지 않나요? 지금 들어가 보니 함

께 만들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려는데 공유한 구글

맵처럼 위치표시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장윤정 저도 지금 지도:1318해피존 전국지도를 우선 만들어보고 있습

니다.

장윤정 저도 구글맵에서 검색하면서 하나하나 찍고, 맵에 저장하는 방

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링크가 있으니까 핸드폰에서는 구글맵 앱으로 

보기가 가능하네요. 트위터로 하고,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고 해야 되나

요? 링크를 어떻게 잘 공유할지가 문제겠네요. 그리고 구글맵은 구글

독스처럼 초대해서 함께 편집하는 것이 가능한가봐요. 기관이나 지역 

내 실무자들끼리 함께 만들어 봐도 재밌는 작업이 될 듯합니다. 후원처 

발굴 위해 들렸던 곳에 대한 표시라든지.

http://www.facebook.com/chinhochun
https://maps.google.co.kr/maps/ms?hl=ko&ie=UTF8&ll=33.38444,126.588593&msa=0&msid=209244444393245607290.00046e02729bf2f615f38&source=embed&spn=0.458677,0.617294&t=m&z=11
https://maps.google.co.kr/maps/ms?hl=ko&ie=UTF8&ll=33.38444,126.588593&msa=0&msid=209244444393245607290.00046e02729bf2f615f38&source=embed&spn=0.458677,0.617294&t=m&z=11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http://yoo21.blog.me/60131205672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permalink/273609882701991/
http://www.facebook.com/iceblue27?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https://maps.google.co.kr/maps/ms?msid=209798389471934166248.0004bf69077c801eff3e7&msa=0&ll=36.354221,127.333311&spn=0.001365,0.00327
http://www.facebook.com/jjeonga.jjang?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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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창

기관 웹사이트 개편을 한 이후에 웹사이트 관리 업체와는 이제 이별을 했습니

다. 기존 웹사이트 관리업체에서 뉴스레터 디자인도 함께 했는데 이별한 이후로 

뉴스레터를 새로 계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뉴스레터를 없애고 기관 웹사이트, 소식지, SNS만 집중하려고 꼼

수를 부려봅니다. 허나 윗분들은 뉴스레터의 장점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뉴스

레터의 장점은 비용대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단점으로

는 전혀 피드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가 봅니다. 

몇 개월 뉴스레터를 만들고 보내면서 많이 지치는 이유가 이런 점 때문인 것 같

습니다. 뉴스레터로 홍보를 하시는 기관 담당선생님 중에 뉴스레터가 홍보에 얼

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가요? 뉴스레터를 어떻게 제작하고 발송하시

나요? 하반기에 새롭게 뉴스레터를 계획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조언 부탁드

립니다.

2011년 8월 17일

63. 뉴스레터의 효용 논의

이규현 온라인 뉴스레터를 수신자가 꼼꼼히 읽어보기를 바라거나 행

동으로까지 이행(기부 등)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습니

다. 하지만 설령 뉴스레터를 클릭하지 않을지라도 메일 제목만 보고서

라도 '이 기관이 일은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전달한다면 의미가 없

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어떤 홍보를 하고 싶으시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사람들이 '클릭'을 누르는 매력적인 콘텐

츠 구성을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승창 '뉴스레터를 받았을 때 클릭하는 매력적인 콘텐츠 구성을 하는 

것'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재 뉴스레터를 보내는 주 타깃 층을 누구로 

하는지와 그에 따라서 콘텐츠 구성을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강원남 저도 뉴스레터를 만들지 고민하고 있는데 나누시는 대화들을 

들어만 봐도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김종원 정승창 선생님. 여기에 있는 분들도 뉴스레터 받으실 것입니다.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 제가 한 번 물어

볼게요.

다음세대재단에서 일하셨던 박남호 팀장님이 아직도 뉴스레터가 의미 

있는 매체라고 하셨는데 저는 뉴스레터를 받으면 그대로 지우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http://www.facebook.com/slgi24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prism/195035977226049/
http://www.facebook.com/wildbutmild?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slgi24
http://www.facebook.com/yusim80?fref=ts
http://www.facebook.com/dreamwor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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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기본적으로 '나에게 혜택이 될 것 같은' 뉴스레터는 한번 들여

다보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중요.

정승창 뉴스레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

을까? 고민을 해 봐도 선뜻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

면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만 하는 것 같아서요.

메일링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것 또한 뉴스레터가 의미 있는 분에게만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 복지관에서는 누구를 주 타깃 

층으로 해야 할까요? 주 타깃 층에게 어떤 콘텐츠를 보여드려야 할까

요?

http://www.facebook.com/wildbutmild?ref=ts&fref=ts
http://www.facebook.com/slgi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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